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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대응 여론 및 행동 양상을 기후회

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으로 바라보고, 참여자 4인에 대한 주제 

중심 생애사의 질적 접근을 통해 대응회의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

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박정희 체제기인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아 강한 성장·국가

주의와 반공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정치 세대단위로 바라보고 접

근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대응회의론 중

심에 생존주의에 기반한 국가·성장주의가 자리한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위태로운 분단 상황과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는 생존주의에 기반한 성장주의 세계

관은 국가와 인간 중심의 위계적 존재론과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역사관에 기반한다.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문제화되지 않고, 환경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 담론으로 기

후·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풀 수 없는 기후

변화 범주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동시에 이를 정당화하는 수

사(“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중국을 봐”)가 나타나며, 

참여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 연구는 장기

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 밖

에 없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체념적 생존주의’라 이름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존주의 가치관은 전쟁·전후의 혼란과 빈곤

이라는 삶의 경험에서, 국가의 생존지향적 발전주의 통치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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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재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생존주의 

가치관은 참여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태극기 집회, 보

수 유튜브 등의 해석·학습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

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건들을 

기존의 해석 도식에 맞추는 ‘동화’차원에서 학습을 지속해나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이러한 한국 사회·집

단·개인의 요철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알면 행동할 

것’이라는 계몽적 교육은 유효할 확률이 낮다. 한국전쟁의 기억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있으나, 분단 체제와 생존

주의의 작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동화’차원에서 

성장주의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비단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모습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다. 

  기후·환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회의론 인식과 내러티

브는 참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다른 집단과 다른 세대에

서는 어떻게 대응회의가 형성되며 어떤 논리로 뒷받침되는가의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에도 대응회의와 생존주의의 다양한 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주요어: 대응회의론, 기후회의론, 생존주의, 성장주의, 태극기 집회 

학  번: 2021-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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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 위기요? 음…. 180위쯤 될 것 같은데요." 

 - 지난 3월 한 언론에 인터뷰한 시민, ‘기후위기가 자신의 의식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에 답하며

  한국인의 기후위기 인식은 세계 선두 수준이다. 2021년 한국갤럽, WIN

의 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34개국 설문 결과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

한 위협이다’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94%로, 34개국 평균(85%)을 웃돌았

다. 최근 몇 년간 긴 장마, 태풍과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한국에서

도 체감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도 급증했다. ‘기후변

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건수(빅카인즈 54개 언론사)는 2020년 15,330

건으로 녹색성장 붐이 일었던 2009년의 역대 최고치(15,455건)에 근접하

더니, 2021년에는 26,946건으로 최고치를 훌쩍 경신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 문제들과 경합할 

때, 기후변화는 순식간에 뒤로 밀려난다. 세계일보의 2022년 설문에서 

“1년 안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경제성장이 압도

적으로 1순위였고,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와 빈부격차가 뒤를 이었다. 8

가지 문항 중 기후변화는 뒤에서 두 번째였다. 2022년 대선 후보 선택에 

있어 기후변화·환경 공약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

했다. 2020년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국정 과제로 대두

되었지만, 여전히 기후대응을 위한 전환은 요원해 보인다. 국제 평가기

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기

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6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왜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가? 울리히 벡(Beck, 1992)이 근대화와 성장으

로 말미암은 위험사회의 극복을 이야기한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위험사회를 예증하는 풍경들은 더 늘어가는가?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

대응 여론을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response skep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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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ick & Pidgeon, 2014)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질적으로 탐구하고

자 하였다. 거대한 대응회의라는 철의 장벽,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 또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기후대응을 위한 참여적 전환의 과정에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선행 또는 동기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60대 이상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두어진다. 2016

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출현한 태극기 집회는 이념적으

로나 세대적으로 극단에 있다고 여겨진다. 출현 초기 일각에서는 ‘비상

식적’인 집합으로 인지되었던 이들 집회는 분화와 생성을 거쳐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집회는 특히 강한 국가주의, 권

위주의, 반공주의를 드러내고 가치 지향이 박정희 시대로부터 비롯된다

는 점에서 보수 일반에서 차별적으로 분화된다(양웅석 외, 2018). 이 연

구에서는 전상진(2018)의 정의를 빌어, 한국 국가·성장주의의 모태가 형

성된 박정희 체제기,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삼는 하나의 ‘정치 세

대 단위’로 태극기 집회를 바라본다. 한국 대응회의론의 배경의 중심축

에 성장주의가 있음을 가정할 때,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한국 대

응회의의 연원과 흐름의 한 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에서 고찰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그 기반 가치관은 어떠한가?

2. 참여자들의 인식 및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가? 

3. 1번과 2번은 기후대응과 환경교육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이 연구는 첫째, 국내에서 아직은 희소한 기후·환경 인식의 심층 가

치관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둘째, 환경교육의 사회생태학적 접근을 택

해 학습자의 가치관을 질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평생학습 및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에 있어서 포괄적 소통 및 참여적 전환을 위한 가능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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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응회의론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시민토론단

에서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탄소중립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5.4%였다. 다른 이들 가운데 45.8%는‘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감수할 수 있다’, 35.8%는‘나와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로 응답했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기

후변화 회의론이 한국 공론장에서는 크게 대두된 바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실천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일종의 기후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희제, 허주영

(2012)은 설문 분석을 통해 한국 응답자의 약 25%만을 기후변화 옹호론

자, 13%를 회의론자, 절대다수를 중도 입장으로 분류한 바 있다. 기후변

화가 심각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2011)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

기후는 늘 변해왔고 인간은 이에 적응할 것이다'는 문항에 60%, '기후변

화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산업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52.8%가 동의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낙관하고, 과학기술과 정

책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수(2013)는 기후변화 회의론과 옹호론 사

이에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해법,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요소로 세분화했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체로 기

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해법’ 면에서는 회의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순진(2016)은 국내에

서 적극적 기후변화 회의론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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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될 경우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다.

  일찍이 람슈토르프(Rahmstorf, 2004)는 다양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었다. 지구온난화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 회의론자(trend 

sceptics),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정하되 그것이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원인 회의론자(attribution sceptics),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그다지 해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영향 회의론자(impact 

sceptics)가 그것이다. 이 회의론의 도식을 넓히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왔

는데, 예를 들면 노르웨이 한 지역사회에서 46명의 참여자들과 인터뷰한 

노가드(Norgaard, 2006)는 참여자들이 기후변화를 믿고 걱정하지만 현실

에서의 삶은 마치 그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 사는 것도 기

후변화 부인(denial)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는 스탠리 코헨(2001)의 부인

의 구분 - 직접적 부인, 해석적 부인, 함축적 부인 - 중 함축적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행적으로 따라야 할 심리적, 정치적 혹은 

윤리적 함축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캡스틱과 피젼(Capstick & Pidgeon, 

2014)은 람슈토르프(Rahmstor, 2004)의 회의론 분류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인 측면에 한정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이고 개인적

인 대응을 포괄할 수 있도록 회의론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제안했다. 그

들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회의론을 크게 두 가지로, 과학적이고 물리

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현상 혹은 근거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을 나

타내는 인식회의론(epistemic scepticism),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의 효율성

과 개인 혹은 사회의 대응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대응회의론

(response scepticism)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데 비해 대응과 실천은 약한 한국의 기후대응 여론을 

대응회의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그간 기후회의론 연구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면, 회의론의 범위는 점

차 확장되며 그 초점도 이동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초기 10년간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회의론이 주였다면 온난화 추세가 뚜렷해진 후반 

10년은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회의론이 득세했다. 2010년대부터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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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 기후변화 무대응(Climate Change 

Inaction)에 주목하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케니스와 마티스(Kenis & Mathijs, 2012)는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인 실

천을 하는 참여자군, 사회적인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군과 인터뷰

하면서 참여자들이 기후변화의 본질과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 및 대응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 못

하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전략 회의론(strategy 

scepticism)이라고 이름한다. 혼지 외(Hornsey et al., 2016)은 기후변화 믿

음에 대한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는데, 기후

변화를 믿는가의 여부는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는 데에 미미한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보다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지

만, 탄소 가격을 책정한다든지의 구체적인 정책실행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기포드(Gifford, 2011)는 기후 무대응(Climate Inaction)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연구 중 하나에서 불확실성, 낙관 편향 등의 제한적 인

지, 세계관, 기술 구원, 시스템 정당화 등의 이데올로기, 사회규범과 네

트워크 등 타인과의 비교 등 기후대응에의 다양한 심리적 장벽을 제시했

다. 마셜(Marshall 2018) 또한 대중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믿지만 행동하

지 않는 인간 심리를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는 기후변화를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후변화

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 각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한다. 한

편 램 등(Lamb et al., 2020)은 기후 무대응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기

후 지체 담론(discourses of climate delay)’이라 칭하며 다른 누군가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 전가 담론, 기후변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항복 담론, 변화가 지장을 줄 것이라는 부작용 강조 담론, 혁신적이지 

않은 변화를 주장하는 담론의 크게 네 분류로 정리했다.   

  환경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은 환경교육 개념이 국제적으로 처음 합의



- 6 -

되었던 1977년의 트빌리시 선언 때부터 환경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

다. 초기 환경교육 학계 논의는 지식이 인식·태도로, 인식·태도가 행

동으로 이어진다는 선형적인 ‘결핍’(deficit) 모델을 기반으로 했고( 

Ramsey & Rickson, 1977, Burgess et al., 1998). 이후 하인스 외(Hines et 

al, 1987)와 헝거포드와 볼크(Hungerford & Volk, 1990)는 행동 의도가 행

동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을 이끌어내는 요소들을 종합해 모델을 정리했

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지식과 인식, 태도와 의도가 있음에도 행동

을 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여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간극(gap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또는 의도와 행동간 간극

(intention-behavior gap)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Blake, 1999; Kollmuss & Agyeman,  2002; Ickes et al., 1982; WBGU, 

2011; Signori & Forno, 2016).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모델들이 개인 단

위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환경교육을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교육 

연구에 있어 사회생태학적 접근(Socio-ecological Approach)을 취하는 연

구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그 해법은 사

람들의 상황, 관점과 경험, 가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과 사회 또는 

정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석 및 재해석된다는 것이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기본 가정이다(Kyburz-Graber, R., 2019).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태도·의도와 행동의 간극 현

상의 배경에 대응회의론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반하여(Doan, 2016), 캡

스틱과 피젼(Capstick & Pidgeon, 2014)이 제안한 대응회의론을 주요 개

념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 대응회의론은 김남수(2013)의 해법 회의

론, 실천 회의론을 종합하며 램 등(Lamb et al., 2020)의 기후 지체 담론

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인식회의론도 자연스럽게 대응회의론

에 포괄될 수 있다. 일례로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은 사

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우려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

는 이유로 영향 회의론을 꼽는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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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의 현상과 위해성과 그것이 인간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대응회의론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환경교육에서의 사회생태학적 접근의 문제의식과 같이 기후회의론의 

연구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식이나 지식뿐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을, 또한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이어져왔다. 

노가드(Norgaard, 2006)는 개인 단위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지각 

연구가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 및 개인과 사회 간 관계를 배제할 수 있음

을 고려해 개인과 사회적 맥락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울

프와 모제르(Wolf & Moser, 2011)는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그간의 선행 

질적 연구들이 개인의 기후 인식이 기존의 문화적 세계관과 사회정치적

인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왔다고 정리하며, 기후변화 완화 

실행에 있어서는 지식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실천적(practical), 제도

적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할티너와 사라스찬드라(Haltinner & 

Sarathchandra, 2021)는 기후회의론자 33명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회의론

이 획일적이지 않고 각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형

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회의론의 복잡성과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기후·환경 정책 결정에 대중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핵

심적이라 주장했다. 캐롤란(Carolan, 2010)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경험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응회의론에 접근함에 있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식을 택한다. 또한 소규모 연구가 저비용으로 대안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참

여에 효과적인 요소를 밝히는데 특히 적절할 것(Wolf & Moser, 2011)이

라는 논의를 수용하여 소집단 단위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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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주의 

  김홍중(2014, 2015a, 2015b, 2016, 2017)은 생존주의를 한국사회 근대 

심층에 자리한 마음의 레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생존주의를 “다양한 

생존단위(개인, 가족, 조직, 민족, 국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로 

인지하고 있는, 각종 경쟁/투쟁 상황에서의 승리를 위해 요청되는 실천

들을 고무하고, 지도하고, 정당화하는 집합적 심리시스템(마음의 레

짐)”(2015a: 57)으로 정의한다. 생존주의자들에게 세계는 하나의 ‘정

글’이며, 생존에의 기여 가능성이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된다. 

  김홍중은 근대 한국 생존주의를 크게 세 분기로 분류하여 제국주의 질

서 하 1894년 체제, 냉전 질서 하 1950년 체제, 신자유주의 질서 하의 

1997년 체제로 제시하였다. 구한말 외세 침략의 충격으로 ‘세계는 약육

강식의 정글’이라 생존을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우승열패’의 세

계관과 서구 사회진화론의 역사 인식이 한국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기 시

작한 것이 한국 사회 생존주의 집합심리의 기원으로, 청일전쟁, 갑오경

장,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1894년 체제라 불린

다. 1950년 체제는 “한국전쟁이라는 재앙적 트라우마가 형성한 마음의 

레짐”으로서 “공산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소위 ‘냉전

적 생존주의’의 의미론 위에 구축”(김홍중, 2015a: 61)되어 있다. 1997

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전방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로 특징된다. 기존 레짐에 비교할 때 이

때의 생존은 국가/민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나타난다. 생존주의

의 세 체제는 중첩되어 항존하며 현재로 이어진다.  

  그 중 1950년 체제는 전쟁이라는 심리적·물리적 초토화 과정과 이념 

갈등의 혼란 속에서 “기초적인 존재론적 안전을 향한 구난(救難) 심

리”(김홍중, 2016a: 61)가 형성된 것으로, 196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발

현되는 한국식 성장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전쟁은 한국

인들로 하여금 명분과 예의를 중시하던 종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 실용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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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아남기 위한 막바지 몸부림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 체면이나 염치, 예의 등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굴레로 인식되게 

되었고 오직 생존해야겠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

행만이 정착되어갔다”(정성호, 1999: 34).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은 개인

들의 생존 욕구를 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했다(김홍중, 2015a). “근대로

의 진입 과정에서 집합적 생존의 큰 실패와 시련을 체험한 한국인들에게 

‘발전’은 ‘생존’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삶(국망, 식민지적 수탈, 한국

전쟁, 절대빈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부강한 삶으로의 도약을 함축했다. 

한국적 발전주의는 국가적/민족적 생존 불안과 결합되어 있었다.”(김홍

중, 2015b: 273) 

  이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대응회의가 이러한 생존

주의 마음의 레짐 – 1950년 체제의 냉전식 생존주의를 중심으로 1894년

과 1997년 체제도 항존하는 - 이 작용한 결과로 보면서, 이 이론을 주요 

자원으로 삼아 연구 해석을 진행한다. 

  한편 이 연구 결과의 후반부에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환경담론 

분류 상의 생존주의가 등장한다. 이때 생존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등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맥락보다는 환경

적인 맥락이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드라이젝의 생존주의를 김홍중

의 그것과 구분하여 생존주의*로 표기한다. 

 

3. 태극기집회

  태극기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정국에서 태동하여, 

2016년 11월 19일(4차 촛불집회가 있던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 인용되던 2017년 3월까지 총 19차례 개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명맥

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태극기집회는 자유통일당, 일파만파 애국자총연

합(이하 ‘일파만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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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외로 분화되었다. 각 그룹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며 유튜브나 밴드, 카톡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

고 결집하고 있다. 탄핵 정국 시 경찰이 추산한 태극기집회 참여 최대 

인원은 4만 명에 달하고, 2020년 광복절 집회에는 코로나19 시국에도 불

구하고 약 1만 명이 결집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2022년 광복절 집회에

는 경찰 추산 2만 명,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 4천 명이 운집했

다. 이들의 주요 정보원인 보수 유튜브 채널들의 구독자 수는 많게는 

147만 명(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2023. 1월 기준)에 이른다. 

  ‘박사모’를 주축으로 한 ‘탄핵 무효 국민 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기존 명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처음

으로 분화한 것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서다(이동훈, 2019). 정당으

로 대선 참여를 하자는 측(이후 우리공화당)과 시민단체로 남아 저항하

자는 측이 나뉘었다. 후자는 다시 국본과 일파만파, 자유통일당, 오이박

사 등으로 분화된다. 2022년 기준 가장 동원력이 큰 그룹은 전광훈 목사

가 대표로 있는 개신교 기반의 자유통일당이다. 이어 군 출신이 주축이 

되는 일파만파와, 탄기국 등 초기 태극기집회의 주축을 잇는다고 주장하

는 국본이 엇비슷하고, 그 뒤로 30명 남짓의 오이박사(오직 이승만, 박정

희,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사랑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2019년경에는 가

장 큰 동원력을 자랑했던 우리공화당은 2022년 현재 광복절이나 개천절 

등에 간헐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개 그룹은 뚜렷한 

주축(군 기반의 일파만파), 종교성(개신교 기반의 자유통일당)과 정당성(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혹은 강한 친박성향(국본, 오이박사)으로 구분되

지만, 집회 후 행진 또는 광복절·개천절의 대규모 집회 시에는 서로 연

합하기도 한다. 태극기집회를 초기에서부터 분화된 지금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애국’,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로, 

저항대상은 ‘종북좌파’, 북한’으로 나타난다(김왕배, 2017).     

  태극기집회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태극기집회 초기인 

2017-2018년에 집중되어있다. 이들은 당시로서 새롭게 출현한 집합행동

의 특성을 밝히고 다각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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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7; 김진욱, 허재영, 2018; 문성훈, 2018; 양웅석 외, 2018;  전상진, 

2018;  장우영, 2018; 최현숙, 2017; 황선영, 2018). 선행연구들에서 태극

기집회를 다룸에 있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은 보수라는 이념성과 

고연령대라는 세대성이다. 

  장우영(2018)은 태극기집회 참가자 81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

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보수로서의 강한 정치적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한

다. 응답자의 82.8%가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했으며, 81.2%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

국’(58.5%)과 ‘애국시민’(24.4%)을, 촛불을 통해서는 ‘종북세력

(66.9%)’과 ‘북한(14.3)’를 연상했다. 박근혜 정부를 민주화 이후 가장 

민주적인 정부(79.9%), 유능한 정부(75.2%)로 꼽았으며, 대체로 '분배정의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 경제 관념과, '집단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를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안보 의식을 드러냈다. 

  한국 보수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반공주의, 발전주의와 국가주의, 권위

주의 등으로 제시된다. 김병곤(2011)은 서구의 보수가 전통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근대화에 비판적이었던 데 반해, 한국의 보수는 전후 냉전과 

빈곤 속 생존을 위한 탈이념적 세계에서 발전주의와 국가주의를 앞세워 

서구 근대화를 뒤쫓는 국가에 동조해왔다고 설명한다. 강원택(2005)은 보

수-진보를 구분하는 데 있어 분배와 관련된 좌우의 개념, 권위와 자유주

의,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이념 특성으로

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 등 4가지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당

시의 분석 결과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의 거부 대 수용, 권위 대 자유주

의가 한국 보수와 진보를 뚜렷하게 가르는 기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한국의 이념 갈등이 박정희 체제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고 해석한다.  

  채장수(2018)은 보수연대가 2016년 이래 탄핵사태를 맞아 분열하면서 

수구적인 반공 및 애국세력이 날것으로 노출된 것이 태극기집회로서, 태

극기집회가 보수 진영 일반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양웅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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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는 태극기집회를 특히 ‘박정희 보수’라는 한국 보수의 한 분화

형의 대표적인 정치 집단이라 규정한다. 그들은 설문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보수는 진보에 비해 국가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반공주

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박정희 보수는 보수 내에서도 특히 강

한 국가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진보 진영에 대한 강한 적대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치 지향이 박정희 시대의 유산에 묶여 있다

는 점에서 나머지 보수층과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우영(2018)은 

이 태극기 집단의 뿌리가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최초 진보 정부로 출현

하며 그간 권력을 잃어본 적이 없던 보수층에게 패배를 안겨준 시점에 

있다고 말한다. 그 이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 촛불집

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

회 등 진보 집권을 통해 증폭되었던 이념 갈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회

운동 조직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보수층에서 자발성 높은 태극기집회가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태극기집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다. 2018년 조

선일보 설문 결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의 62.2%가 6-70대 이상, 33.2%가 

4-50대였다. 장우영(2018)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 현장 설문에서도 50대 

이상이 76.5%, 특히 70대 이상이 20.8%로 나타나 태극기집회는 초고령 

집회로 설명된다. 김진욱, 허재영(2018)은 태극기 집회의 원동력이 그간 

노년층에 축적된 사회적 모멸감에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촛불집회가 

노년층의 자부심이 되었던 시대와 가치 질서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보

수적인 노년층 사이에 광범위한 모멸감이 공유되어 인정투쟁을 위한 태

극기집회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왕배(2017) 또한 태극기집회의 주체를 

냉전과 산업화의 시대에 “강렬한 생존의 열망과 순종의 태도로 살아온 

노인세대”(김왕배, 2017; 36p)로 설명한다.  

  전상진(2018)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노년 연령 단계로서의 고충과 

세대 코호트적 경험이 결합된 특성을 가진 정치 세대로 설명하며, 이들

을 ‘1970년대를 시간 고향으로 하는 향우회’라고 표현한다. 이때 1970

년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이념과 가치관의 기원으로, 이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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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성장주의, 국가주의 등 현재에도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게 작용

하는 담론과 제도의 모태가 형성된 시기로 설명된다(김원, 2011; 전상진, 

2018). 황선영(2018) 또한 태극기집회를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치

적 정체성 집단으로 바라본다. 참여자들의 주요 이념은 반공과 경제성장 

등 박정희 통치기의 국시와 일치한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경제를 성

장시키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자며 “‘힘없는 자신들’을 국

가의 역군으로 호명”했던 박정희에 응답하여 노동하고 복무했고, 그러

면서 실제로 찢어지게 못살던 나라가 잘살게 되는 변화를 자신의 인생으

로 체험한다. 그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로 인지했으며, 박정희 시대의 업적을 자신의 젊은 날의 성취와 동기화

했고, 그 동기화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전상진(2018) 등의 선행 논의를 참조하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한국 성장주의와 국가주의의 모태가 형성된 1970년대를 시

간 고향으로 삼으며 강한 성장·국가주의와 반공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정치 세대1) 단위 내 집단으로 바라본다. 호덴베르크(Hodenberg, 2005)는 

하나의 정치적 세대의 요체는 동년배 집단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기 또

는 청년기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통 경험에 대해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해석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을 교환하며 해석 모델

을 만들고, 해석 모델은 행동 모델로 이어진다. 이때 행동 준칙들의 차

별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 단위들이 생산된다. 사람은 중요한 경험을 

성장기에 겪기에 특정 정치세대는 구성원들의 연령 동일성을 전제로 하

는데, 이는 반드시 수량화되지는 않는다(Hodenberg, 2005; 372-373).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개인 삶의 전반에서 특히 성년 

전후(17세~25세)라는 ‘민감한 시기’의 체험이 이후 평생 지속될 의식 

및 가치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Mannheim, 1952, 

허석재, 2014에서 재인용)를 참고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 출생연대를 

1) 구성원 다수가 연령집단을 의식·자각하고 정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

기 위해 행동할 때 코호트는 정치세대가 된다(Braungart & Braungart, 오세제,

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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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64년(2022년 현재 시점 59세~78세)으로 설정하나, 세대 경험의 초

세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 연령대에 한정 짓지는 않는다. 이 연령대

는 기존 한국의 정치적 세대 분류에서는 정치적 산업화 세대(1940년대 

출생)와 유신세대(1950년대 출생)를 포괄한다(노환희 외, 2013; 박명호, 

2009; 허석재, 2014).  

  60대 이상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기후·환경 인식 및 가치관 연구는 

먼저는 한국의 보수층의 기후 인식 및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기후변화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되

었던 몇몇 국가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의 강력한 변인으로 지목되었던 것

이 정치적 보수성이며, 기후회의론과 정치적 보수주의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도 상당수다(Carrus et al., 2018; Zhou, 2015).다. 한편 혼지 등

(Hornsey, et al., 2018)의 25개국 조사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

서도 보수와 회의론 간 상관성이 관측되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

분의 3 국가들에서 보수와 회의론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혼지 등(Hornsey, et al., 2018)은 보수와 회의론의 상관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화석 연료 의존도와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높다는 점을 

제시하며, 기득권이 화석연료 산업에 얽혀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클수록 

보수와 회의론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 추론한다. 

  한국에서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크게 

관측되지 않는다. 브레난과 사드(Brenan & Sadd, 2018)의 25개국 조사에

서 한국은 기후회의론과 이념적 변수간 상관관계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시사인의 2022년 설문에서 기후위기 후보 지지층(38.8%)에는 

중도(42.3%), 진보(41.2%), 보수(34.5%)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다만 해당 설문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는 정치적 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났는데,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50% 수준으로 확대’의 공약에는 진보층의 88.2%가, 보수층의 

61.5%가 지지한 것이다. 이 차이는 지난 19대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대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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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기후변화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박희제, 허주영, 2012; 윤순진, 2016)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러

한 갈등 확대의 예방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 또한 기후회의 또는 환경회의와의 상관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으

나(Corner et al., 2011; Poortinga, W., 2011; Zhou, M., 2015), 이 경향은 

연구 결과마다 일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

지다. 박희제, 허주영(2012)은 고령과 기후회의의 상관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했고,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기후변화 의식 및 대응행동 의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다. 2021 국

민환경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

제’로 기후변화를 꼽은 60대는 35.8%로, 평균 39.8%보다 약간 낮은 수

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자체보다는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세대 경험

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한 경험들이 한

국형 성장주의의 연원이 되었던 1970년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란 

점을 염두하고, 한국 대응회의론의 배경의 중심축에는 생존주의에 기반

한 국가·성장주의가 있음을 가정할 때,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한

국 대응회의론의 연원과 흐름의 한 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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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주제 중심 생애사

  이 연구는 한 사람 및 한 집단의 의식, 나아가 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의 기후변화 및 환경의 위상과 그 위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치된 것인

지를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환

경 인식과 가치관, 그 인식과 가치관의 형성 과정 및 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에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에서 성장 과정과 신념의 변화과정을 이해

하고, 더불어 그 시대의 역사적·사회적인 맥락도 읽을 수 있는 방법론

으로 제시된다(김영순 외, 2018). 티어니는 생애사 연구에 대해 “경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다양한 차원의 맥락과 병치시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개인

의 정체성 또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사회

의 구성원들과 사회적 맥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Tierney, 1999, 김영천과 정정훈, 2021;235에서 재인용)

이라고 설명한다. 개인 경험에 초점을 두는 내러티브 탐구와 비교할 때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서 맥락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시도라고 일

컬어지기도 한다(김영천, 정정훈, 2021).

  이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인식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 접근법을 택한다. 참여자 삶의 전반을 다루는 

일반적 생애사에 비해, 주제중심적 생애사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한경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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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가. 참여관찰 

  본격적인 참여자 모집 전인 2022년 5월 7일(토)부터 8월 20일(토)까지

의 약 4개월간 총 13회,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집회를 참여 관

찰했다. 참여관찰의 주안점은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

는 데에, 둘째 분화된 태극기집회 그룹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두었

다. 2016년부터 햇수로 7년차를 맞는 태극기집회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

가 적었고, 특히 현시점의 자료가 없었기에 이 과정은 태극기집회 및 참

여자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국본과 일파만파, 오이박사,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으로 분화된 태극

기집회 단체 중 간헐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4개 

단체는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집회를 갖는다. 동화면세점 앞 자유

통일당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평시 소규모 집회에도 적을 때는 100-200명, 많

을 때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광복절이나 개천절의 태극기 연합 집회의 

수만 명(2022년 개천절 집회 경찰 추산 3만 명) 참가 인원의 동원력의 

주축은 이 단체다.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으로 가는 중간에는 일파만파,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국본이 자리잡고 있는데, 양 단체의 평시 규모는 

100명 내외로 엇비슷하다. 은퇴 군인 출신이 많은 일파만파의 경우 2022

년 6.25 집회에는 약 500명이 모이기도 했다. 동아일보 건물 앞에는 평

시 규모 30명 이내의 오이박사가 있다. 참여 관찰 시 연구자는 이 4개 

집회를 천천히 돌며 집회 연설자들의 발언을 듣고, 집회 형태와 참여자

의 반응과 집회가 열리는 주변을 관찰했다.       

나. 참여자 모집   

  모든 개인의 생애사는 개인적 생애사이자 사회를 드러내는 잠재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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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일반성'을 담지하고 있고(박선영, 2020), 질적 연구에서 사례수

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제를 집중력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용환, 1999)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는 최대 4인으로 설정했다.  참여자의 

모집 기준은 첫째 태극기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참여

할 의지가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 둘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셋째 자신의 삶과 의견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두었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가급적 성별과 출신지역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주제 중심 생애사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당 최소 3회 이상의 밀도 높은 

만남이 필요하여 연구 참여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 최선

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한 눈덩이 표집을 1차적으로 실시하여 

4인을 섭외하여 사전 면접을 가졌다, 사전 면접에서는 연구 목적과 과정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소통한 후 참여자 후보가 원하면 

연구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4인 중 2인이 면담에 동의했다.

  눈덩이 표집만으로는 참여자 모집 인원에 한계가 있어, 2차적으로는 

태극기집회 현장에 나가 참여자를 섭외했다. 8월 후반 섭외할 당시 연구

자는 그간 참여관찰을 통해 태극기집회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

로, 한 집회 부스의 안내자에게 문의하여 그의 소개로 그 자리에서 면담 

참여 후보자를 만났다. 후보자는 연구 목적과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들은 

뒤 면담을 응낙했고, 향후 이 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총 4인의 참여자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 

 이름 연령 성별 거주지 출신지 전직업 현직업

A 71세 남성 서울 경북 출판업 건물관리

B 71세 남성 서울 경남 회사원 은퇴

C 71세 여성 경기 경북 간호사 요양병원 

D 82세 남성 서울 서울 건설기업 건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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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수집과 분석, 해석 

  연구 참여에 응낙하여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

했다. 면담 장소 및 시간은 참여자들의 동선과 일정을 우선으로 협의했

다. 스터디카페, 카페 회의실, 참여자 사무실 등에서 각 참여자당 3-4회 

면담을 진행했고, 각 면담별 1~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1차 면담에서는 

주로 참여자의 생애와 관련한 기본 질문을, 2차 이후부터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기본 질문을 준비했다(<표 2> 참조). 사전 면접 등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바, 기후변화라는 한 의제만으로는 이야깃거리가 풍성하

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환경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께 준비했다. 면담

은 비구조화 형식으로, 면담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질문을 추가했고 중

간중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꺼내는 이야기들도 가급적 그대로 따라가며 

들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기록을 전사하고 분석하며 다음 면담을 준

비했다. 

표 2. 인터뷰 기본 질문

[생애사 및 가치관 관련] 

l 태극기집회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l 어릴 적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l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l 인생의 좌우명, 중요하게 여겨오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l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l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l 성장과 발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 관련]

l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l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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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과 분석과 해석은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했다. 전사본을 읽

으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굵은 표시하여 옆에 발언의 의미를 

표시하는 1차 코딩을 진행했고, 모든 면담자의 1차 코딩 결과들을 함께 

보며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2차 코딩을 했다. 면담 과정 중 이러한 잠

정적 2차 코딩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후속 면담 준비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의 의미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잠정적 

2차 코딩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전체 면담 완료 후 2차 코딩을 다시금 진

행하여 약 20여 개의 키워드를 도출했다. 도출된 키워드를 한 장 한 장 

메모지에 기록하여 늘어놓고, 의미와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조합하며 배

l 현재 지구가 심각한 환경위기에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l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l 가장 체감하는 환경문제는 무엇입니까? 

l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 인지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l 예전 환경과 지금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l 평소 기후·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l 앞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l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l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l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l 해결에 있어서 어떤 주체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l 기후대응과 환경회복을 위해 경제성장을 늦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l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중 괜찮다고 느꼈던 정책이 있습니까?

l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 태양광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 4대강 보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 탄소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천, 정정훈,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승한, 2014; 이정석 

외, 2018; 환경부, 2008/2018; KEI, 2020의 질문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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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연구 결과의 짜임을 구성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의 삶

의 경험과 기후·환경 인식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기후·환경 인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러티브를 발견했다. 그간 기후회의론 및 무

대응에 대한 연구 중에도 담론과 행위 기저의 내러티브에 주목한 결과물

들이 있었다(Adams, 2013; Haltinner & Sarathchandra, 2021; Lejano, 

2019; Lejano & Nero, 2020; Norgaard, 2006). 노가드(Norgaard, 2006)는 

노르웨이 지역사회에서의 민족지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노르웨

이는 작은 나라야”, “가스가 석탄보다는 낫지” 등의 내러티브를 활용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부정(denial)을 조직하고 있음을 발견한

다. 할티너와 사라스찬드라(Haltinner & Sarathchandra, 2021)는 미국 한 

지역사회의 회의론자 3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 각각이 고

유한 기후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그 중 상당수가 공통

의 내러티브(음모 기반/종교 기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리자노

와 네로(Lejano & Nero, 2020)는 내러티브는 집단을 생성하고 집단은 내

러티브를 생성하는 쌍방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행 연구자

들에 받은 영감으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화하는 내러티브가 태극

기 집회는 물론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범위에서도 통용되는 인식을 드러

내어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 연구의 결과 중 기후·환경 인식과 

관련된 “2.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부문의 소제목은 내러티브를 중

심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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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토요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는 쩌렁쩌렁한 스피커 소리로 채워진다. 광

화문 사거리에서 버스를 내려 동화면세점 쪽으로 길을 건너면 자유통일

당(전 자유대연합)의 집회 무대와 객석이 깔려있다. 집회 무대 양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있다. 위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아랫쪽에

는 ‘주사파 척결 천만국민대회’ 현수막이 달려있다. 자리를 채운 일이

천여 참석자들 군데군데 <광주>, <부산 8> 등 지역 깃발이 보인다. 무대 

앞에는 집회를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집회의 시간은 대부분은 다양

한 연사의 연설, 중간중간 찬가나 군가 등의 노래로 이루어진다. 자유통

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의 오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부다. 

“당신을 찍은 1640만명”이 바라는 것은 첫째로 “주사파들을 다 척결

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성장이다.   

한덕수를 비롯하여 경제부총리, 경제팀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는 경제 잘 몰

라. 전두환같이 말하십시오. 내가 경제를 어떻게 아나. 나는 결과만 가지고 

말할거야. 빨리 5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제껴라 그러십시오. 5프로 성

장을 강요하기를 바랍니다. 5프로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나한테 전화 한번 하시면 내

가 전화로 설명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병은 5% 성장하면 끝나는 것

입니다. 끊임없이 경제팀에게 그 매일같이 수석들 데리고 농담 따먹기 하지 

말고, 대통령은 좀 어른스럽게 결과만 가지고 강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 

경제팀에게 빨리 5프로 성장시켜, 5프로 성장 못 시키면 니들 내 가만 안둘

거야, 북한으로 다 쫓아버릴거야, 강~력하게 압박하기를 바랍니다! 

(2022.5.14. 전광훈 목사) 

  연설의 강조점마다 북이 둥둥둥둥 울리고 사람 틈에서 “맞습니다 맞

아요”, “할렐루야”, “아멘” 등의 맞장구가 흘러나온다. 객석의 빈자

리를 찾아 앉아있으려니 한 아주머니가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용지를 가지고 다가온다. 이미 서명을 했다 하니 행진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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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행진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처음 와보셨죠?”

“네. 아빠가 계셔가지고요.”

“아빠 잘 두셨네. 요새 부모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아주머니는 커피를 마실거냐 물으며 커피를 가져다준다. 집회 옆의 

‘애국 시위 우파에게 냉커피 무료!’ 천막에서 받아온 것이다. 집회 옆

에는 태극기 손수건이나 브로치 등 태극기 용품을 파는 노점, 전광훈 목

사 추천 도서 판매대 천막도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궁 쪽으로 걷다보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의 집

회무대가 있다. 무대 양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각각 배치되어있고, 

무대 전면에는 “AGAIN KOREA 희망의나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 

바로세워 국가번영” 글씨가 아로새겨져있다. 무대 앞 깔린 백여 객석 

양옆으로는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위원회’, ‘신

중국연방’ 등 참가단체 깃발이 줄지어있다.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전곡 제창과 함께 시작되어 다양한 연설자들의 연설과 중간중간 

군가 등의 노래로 한두 시간 이어지고, 마지막은 행진으로 끝난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척박한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었고 자유와 인권

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1945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십시오. 보릿고

개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몰랐습니다. (...)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바닥

이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5천 년 동안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 

하늘이 선택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대한민국을 맨들면

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었고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공산주의를 0.1%도 허락하지 않는 애국자들이십니

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반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을 지켜내야 됩니다. (2022.8.6.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김두천 회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국본이 자리잡고 있다. 역시 무대 양옆에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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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와 성조기가 위치하고, 무대 전면에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는 자유대한민국 전사가 되자” 현수막이 붙어있다. 집회 무대 및 

백여 객석 주변에는 “불법 탄핵 무효. 불법 대선 무효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한다”, “국민이여 일어나자! 현재 공산 독재 체제로 바꾸는 혼돈

기!!” 등등 현수막이 많다. 국본의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 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미국 국가 1절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술과 무역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가

의 존립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강대국과 관련

된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에너지, 무기, 식량, 기축통화 

등 패권과 관련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속에서 

지혜로운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8.6. 국본 김광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동아일보 건물 

앞 스무 명 남짓 모인 오이박사도 마찬가지다. 작은 무대 중앙에는 박근

혜 전 대통령 현수막이, 양옆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계승

하자! 탄핵무효!! 복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완성하자!!” 현수

막이 붙었다. 연설자는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진정한 

우파”의 결집을 주장한다. 

  이는 연구자가 2022년 5월부터 8월간 참석한 태극기집회의 현장 경험

을 재구성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태극기집회 단

체들은 종교성이나 친박 성향 등으로 차별화되어있으나, 애국 우파를 표

방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성장, 반공의 가치를 핵심 삼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번 연구의 참여자들도 태극기집회 참여 시기나 단체는 다

르나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은 어떻게 

이 가치들을 상식 삼게 되었는가,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이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궁구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참여자들의 경험과 기후·환경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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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의 시대 

가. 어린 시절 - 생존주의의 기층 경험

  

  4-50년대에 태어난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는 ‘가난’

이다.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든 넉넉했든 그 시절의 한국은 가난으로 표

상된다. 시골 소작농 부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참여자 A는 당시 아무나 

못 가던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다.  

 중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을 보리밥을 싸가거든. 보리밥을 싸가면 점심 때 먹

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커머. 거기에다가 반찬은 뭘 주냐면 고추장을 

줘. 고추장을 넣어놨다고. 그라면 시커먼 밥에, 창피해서 못 먹어. 그렇다고 그

래서 그 보리밥을 그대로 안 먹고 가져오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딱 닫아

놓고 먹는 척하는 거야. 먹는 척하고 이제 딱 닫고 이제, 오다가, 중학교 나오면 

이제 우리 동네 거, 못이 있어. 거기서 목욕을 해. 애들이 다 목욕하는 사이에 

이제 보리밥을 모래밭에 파묻어버리는거야. 집에 가지고 와 먹으면은 어머니도 

걱정하니까. 파묻어버리는거야. (...) 그 집에 가보면 집에 가면 또 항상 보리밥 

있잖아. 그 이제 또 먹고 일하러 가는거지. (A_1차)

  참여자 중 유일하게 도시가 고향인 41년생 D는 11살에 한국전쟁을 겪

었다. 전쟁에 참전했던 큰 형은 부상 당하고 작은형은 부상 끝에 사망했

다. 몇 안되던 친척은 전쟁을 거치며 연락이 끊겼다. 

고모가 내 두 분은 계셨던 걸 내가 기억해. 그러고 육춘 형이 고 계셨는데, 

그게 6.25 전쟁 나면서 헤져버렸어.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집안이 천

주교 집안이야 원래. 그래서 어머니가 박마리아야. 우리 큰형이 베드로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영세를 받질 않았어. 몰라. 그거에 대해. 전쟁통

에 그 열 살 때서부터 전쟁을 겪어서 나오니까 뭐 교회라는 거 그 종교라

는 그 개념이 없어. (...) 우리 외가 쪽으로 삼촌이 계셨어. 그리고 나보다 

한 살 위인 형이 있었어. 전쟁남으로써 뿔뿔이 헤져가지고 행방불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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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집안이 외가 쪽이 한~~ 사람 없고, 아버지 쪽에 한~~ 사람이 없어. 

(D_3차)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한국전쟁 전이나 후나 똑같았다고 D는 회고한

다.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시절,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일

을 했다. 

그때는 학생이 보통 육십 명서부터 칠십 명이야. 반에 칠십 명이 넘어. 그

리고 우리 학교 같은 데는 더군다나 폭격 맞아 가지고 그냥, 저 교실이 없

어. (..) 그래가지고 강당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반을 네 개 만들어

놓고 학교가 폭격 맞으니까 그 벽돌을 갖다가, 네 시간 수업하고서 그다음

에 점심시간 하면 그 사이로 벽돌 나르는 거야. (D_3차)

  시골에서 자라난 B는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은 너 나 없이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개 중 “농사가 좀 많은 사람”은 “우리

는 보리밥 먹을 때 그 사람은 보리밥에다가 쌀 좀 섞어서 먹었다든지” 

정도의 차이였다고 회고한다. 당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촌 

인구(1955년 79%, 1960년 73%)의 대다수는, 해방 이후 농지 개혁에도 불

구하고 농지개혁 사후 조치의 부재와 국가의 반농민적인 정책으로 전반

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해오고 있었다(김보현, 2006). 여기에 한국

전쟁으로 농지와 그나마 미미했던 공업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생활기반까

지 초토화된 후, 한국 사회 기층에 빈곤은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육십년대 칠십 년대까지도, (...)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모~든 중공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북한에 다 있었다

고. 북한에 하여튼 뭐 소위 말해서 군수 공업 비슷한 그런 것도 다 북쪽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기 전력기도 전력도 북한의 그 압록강에 수풍

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력댐이 (...) 옛날에 다 이게 우리나라 전

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남았거든. 우리나라 남한이 그때는 이 전기 발전

이 모자라 쩔쩔 맸다고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그때까지도, 후반, 70년대 중

반 이후까지도 북한이 엄청 잘, 국민 소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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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거야. (B_2차)

  일제는 자원이 풍부하고 대륙진출에 유리했던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을 건설했고, 그 유산은 전쟁 후에도 남아있었다. 산업 등 경제

력의 우위는 곧 군사력의 우위를 의미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해군 뭐 이렇게 이것도 형편 없었어. 비행기도 마

찬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뭐 (...) F35, F15 사 오니까 비행기가 많아지는데, 

옛날만 해도 안 그랬거든. 그래 굉장히 형편없었어. 그 당시 북한만 하더라

도 탱크라든지 각종 화학무기라든지 뭐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곡사포 대포

라든 쉽게 말하자 대포랄까.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많았어. (...) 또 

(...) 그 군인들도 많았고. (...) 보통 의무 복무기간이 한 십 년이나 될걸. 의

무 복무가 그래 길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군사력도 엄청 많고, (...)  그때

는 북한이 얼마나 그때 군사력이 셌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군이 우리나

라를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B_2차)

  한국의 “전쟁에 가 써먹을”(B) 수 있는 고등학교 교련 교육도, 예비

군도 그런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었다. 반공은 국시이자 상식이

자 현실이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이제 반공 교육이라는 게 많았지. 반공이 우리나라 국시

였지. 국가 시책. 반공 멸공, (...)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멸공, 공산주의를 때

려 잡는 거잖아. 그때는 우리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삘갱이라 그러지 삘갱이, (...) 또 북한이 

하는 짓이 그랬고. (...) 전두환할 때 저 뭐야, 버마 아웅산 사건 났지. 또 88 

올림픽 방해 하느라고, 대한항공 김현희 그런 사건 났지. 그러게 모든 국민

이 좋게 봐줄 수 없는 거야. 각종 테러는 테러를 다 하고. (B_2차)

  참여자들은 교육뿐 아니라 경험과 문화를 통해 반공을 체화했다. 전쟁

에서 가족을 잃은 D의 경험은 지금 현재에도 D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정

도로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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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작은 형은 바로 저 옹진 전투에서 다쳐가지고 돌아가셨고, 형은 저 육

군 저, 625 참전용사고, 저 상이용사 다쳐가지고, 지금 저기 이천에 호국원

에 계셔. 그러니깐 우리 집안이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 되라 그래도 되지 

않아.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걸 봤는데, 그럼 내가 빨갱이가 

될 수가 있나. (D_2차) 

  A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전쟁 틈에 북한으로 갔다. A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동네 지서에서 “걸핏하면” A의 아버지를 불러 

“빨개이 집안 새끼들”을 “파묻어”버리겠다며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C도 비슷했다. “불행하게도” “빨치산”이었던, 

“너덜너덜 다 찢어진” 옷을 입은 “거지꼴로” 새벽에 찾아온 고모부

에게 새 옷과 여비를 챙겨줬던 C의 아버지도 이후 곤욕을 치렀다. 

  가난과 분단의 엄혹한 현실에서도 살아있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였다. 

C는 참가자 중 유일하게 부잣집에서 자랐다.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유지

의 2남 5녀 중 셋째 딸이었던 C였지만 이웃에는 형편이 어려워 굶는 친

구들이 많았다. C는 어머니에게 밥을 얻어 친구들의 조밥과 일부러 바꿔 

먹었다.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런 관계들 덕분이었다. 

  

이웃이 밥을 못 먹으면, 밥을 해서 우리 친정 같은 경우에는 큰 가마솥에 

이렇게 일부러 불을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밥을 줘요. (...) 그리고 뭐 

모내기나 이럴 때는 가마솥에 밥을 큰-가마솥에 두 솥씩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갈라먹고 (...) 고사를 지내면 막 떡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동네 

사람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나도 어느 집 고사 지낸다 그러면 그 떡 얻

어먹으려고 잠을 안 자고 그랬거든요. (...) 그리고 뭐 같이 그.. 이제 이웃에 

그 뭐야 뭐 수박 서리도 가고 참외 서리도 가고, 밀서리, 뭐 이런 것들 감

자 서리, 뭐 고구마 서리, 이런 거 가도 그렇게 욕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로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C_2차)

  배곯던 A가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서리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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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철에는 동네에 이제 무슨 과일나무가 뭐 있다 하는 걸 내가 다 안다

고. 가서 이제 훔쳐 먹는 거야. 훔쳐먹는 거야. (..) 살구, 복숭아, 또 호두, 

어디 어디 있다는 걸 내가 다 알거든. 밤은 뭐 천지빽가리니까, 우리 집에 

밤나무 하나도 없어도 가을 되면 밤이 이만~큼, 수만짜리 있어. 그럼. 어디 

가면 다 어느 밤이다. 어느 밤이 좋다. 이거 다 아니까, 감, 감도 아 어느 

집 감이 좋다. 감도 이, 맛 좋은 감이 있어. (...) 배고프면 거기 올라가서 먹

는 거야. (..) 소풀 베는 척하고 올라와서 따먹고 따먹어버리고, 그 집 할아

버지가, 그 사람이 참 좋아. 따먹다 들키잖아. 예이~ 이놈들. 예이 이놈들. 

그거뿐이 안해. (A_1차) 

  서리도 할 수 없는 시절에는 동네 친척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그 집 소 풀을 먹여주던 A를 아꼈다.     

A: 제~일 곤욕이 뭐냐 그러면, 보리, 4, 5월달이 제일 배고플 때 그때 먹을 

게 거의 없어. 

연구자: 아 맞다, 보리고개였군요. 

A: 그땐 먹을 게 없어. 그때 유일하게 먹을 게, 이제 그때는 자두도 잘 안

익고 살구도 잘 안익고, 과일도 한 6~7월은 되어야 익거든. 고 때가 제~일 

그럴 때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땐 유일하게 이제 배 채우는 게 할매,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집에는 모내기할 때 사람 하잖아. 남의 사람 이제 해가

지고 밥 해주잖아. 밥해주면 그날은 점심도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는 거

야. (...) 먹으면서 할머니는 옆에 있다가 더 먹어라 더 먹으라 그러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 항상 머리에 있어. (...) 이놈이 그래도 우리 소 다 

먹여준다 다 먹여준다 내일 또 멕여자이~멕여다이~ 당연히 멕여 줘야지. 

(A_1차)

  철마다 열매가 맺던 자연도,“더 먹어라 더 먹으라”는 할머니의 말도 

60년이 넘게 A에게 남아있다. D의 말에 따르면 이런 관계성은 D의 어린 

시절, 194-50년대의 서울에도 있었다. 배를 곯는 사람은 “좀 살만한 

집”에 들어가 가마솥의 남은 밥을 먹었다. “잠실, 서초동, 압구정” 등

은 다 논이었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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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의 꿈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

교적 구체적인 답을 한 사람은 C였다. C는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대학 

전공은 간호학을 택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B는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며, “그냥 막 주어진 삶

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된 거 같”다고 이야기한다. D도 그랬

다. 집에서는 대학 학비까지 지원해줄 형편은 안되어, D는 공업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형의 추천대로 공군으로 입대한다. 

그거 무슨 뭐 저기 그때까지도 뭐 좋은 거, 여기 나와서 뭘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 의식 이런 게 없었어. 우선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그게 이제.. (D_2차) 

   A의 목표는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내가 3학년 때부터, 그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 오직 우리 가난

한 집을, 그러니까 그..뭐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 딴 사

람 딴 집보다 더 못 산다는 걸 내가 체험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오직 빨리 

커가지고, 그..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

던 것 같아. (..). 3학년 때부터도 그냥 책가방만 집에 팽개쳐놓고 일하러 나

가는 거야. (...) 왼종일 생각하는 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소를 어떤 걸 줘갖

고 잘 소가 빨리 클까, 빨리 커가지고 새끼를 놓게. 새끼 놓는 게 최고니까. 

저 빨리 그 새끼를 빨리 낳아야지 이제 새끼 한번 놓으면, 비싸잖아. 그게 

꿈이랬지 그러니까 그 소도 풀도 아주 열심히 베먹이고 그랬지. (A_1차)

   A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러 상경한다. 시기는 달랐지만 시

골이 고향이었던 A,B,C 모두 서울로 상경했다. B는 20대 후반이던 80년

대 초반 상경해 직장을 구했다. 제일 빨리 상경한 것은 C로, C는 중학교

부터 서울로 가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집을 얻어 대학까지 공부했

다. 



- 31 -

나. 청장년기 - 생존주의의 형성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된 14살 C가 상경한 1965년, 길거리에는 

“거지, 뭐 동냥, 매일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 넝마”가 흔했다. 시골에

서 굶는 사람들을 먹여살렸던 공동체 문화는, 적어도 상경한 C로서는 찾

아볼 수 없었다.  

와보니까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안 살았는

데, 서울에 와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 먹고 사는 게. 우리야 뭐 시

골에서 농사지었고, 아버지가 공직 생활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여 올

라와서 보니까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살벌하게 살더라고요. 그

래서 어우 도시는 무섭다 서울은 코베가는 데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

각을 하고 했죠. (C_2차)

  중학교를 막 졸업한 17살 A가 상경한 것은 C의 상경 3년 후인 1968년

이었다. 서울 와서 1년여 동안은 골동품 가게, 오토바이 헬멧 제조사, 세

탁소나 서점을 전전하며 가게에 야전 침대를 놓고 잤다. 

연구자: 서울 올라가서 [고향과 친구들이] 그립지는 않으셨어요?

A: 아 그리워도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그걸 뭐, 그리워도 

그걸 뭐, 지금 온 정신이 내가 빨리 돈 벌어가고 부자 되겠다는 게 내 목적

이랬는데 뭐 그 관심 없는 거지.(A_1차)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A가 

유일하게 힘들었다 기억하는 것은 세탁소에서 일하던 때다. 

드라이크리닝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해, 그게 휘발유야. 휘발

유야. 휘발유로, 그 때 부분을 긁어내는 거야. 그래갖고 이래 돌리는 거야 

기계로. 요즘은 완전 세탁소에서 자동으로 하잖아. 휘발유로 하면 때가 잘 

빠져. 그러니까 그 이거 손이 막 완전히 그냥, 휘발유에 이게 손이 뎄다고 

생각해 봐. 완전 다 벳겨지지. (...) 그때 내가 참 부모를 좀 잠시 원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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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서울 와가지고, 응? 진짜 야..그때는, 잠

시 원망했지. (...) 70,60년대 그때는 보편적으로 남의 집에서 사는 식모 있

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손이 그래 됐어. 그때는 뭐 이 크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식모 보면 대번 알아, 손 보면 대번 알아. 근

데 내 손이 그렇고 그보다 더 심했으니까, 밖에 창피하지. (A_1차)

  김보현(2006)에 따르면 1955-60년 사이 도시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5.1%였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 12%였다. 서울로 이주한 인구의 80% 이

상이 농촌에서 왔고, 그중 6-70%가 생활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다(오유

석, 1998,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이농의 추세는 계속 이어져, 1960년 

244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70년에는 550만명이 되었다(박길성, 1999). 

도시에서도 생계가 어렵기는 1960년대까지는 마찬가지였는데, 전후 및 

원조 경제의 조건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6-70년대(1962년에서 1979년) 박정희 정권기에 들

어서서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60년 29.5%, 

1970년 45.4%, 1980년 61.3%로 증가했다(서관모 1986,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1960년대 이전 5%였던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율은 1960년대 

연평균 경제 성장율은 9.5%, 1970년대는 9.3%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박정희 집권기 당시 A와 B, C는 크게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B는 유

신헌법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이 박정희를 재평가하

고 존경하게 된 것은 박정희 사후였다. 그러나 집권기에 2-30대를 보낸 

D는 당시부터도 그를 지지했다. 변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은 전쟁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었고, 그것은 

“70년도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같았”다. 

419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 516 혁명이 일어난거야. (...) 여러 개 저 

공약이 있는데 그거 다 할 거 없어. 우리 대한민국 반공을 국시로 하고, 둘

째는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한다. 둘이~ 배고픈 시절이야.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기까지의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야 아주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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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원조 준 거야. 에디오파도 우리 저 625에 

참전한 나라야. (D_2차)

  한국전에서 전사한 D의 작은형은 군번도 없었다. 당시 참전한 용사 중 

상당수가 그랬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던 시절, “비행기가 어딨나 

배가 어디 있나”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꿈에도 생각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다니”(D)는 지

금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196-70년대부터의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196-70년대의 박정희 정권기, 국가의 전체제와 전사회는 경제성장을 목

표로 정렬되었다. 김덕영은 이러한 한국 근대화의 과정을 ‘환원 근대’

라 칭한다. 환원 근대는 “그 대상 또는 영역의 측면에서 경제, 보다 정

확히 말하자면 경제성장으로 환원되고 그 주체 또는 담지자의 측면에서 

국가와 재벌로 환원된, 이중적 근대화 과정”(김덕영, 2014; 65)이다. 한

국에서는 경제가 곧 근대였다는 것이다. 

 물론 5.16군사혁명의 본령이 민족국가의 중흥 창업에 있는 이상, 여기에는 

정치혁명·사회혁명·문화혁명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중에도 본인은 경제혁명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먹여놓고, 살려놓고서야 정치가 있고, 사회가 보일 것이며, 문화에 대한 여

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제 부문에 희망이 없다면 타 부문이 개혁되고 온전히 나갈 리

가 없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다. 

 중언 부사(復辭)가 되겠으나, 이 경제 재건 없이 공산당에 이길 수도 없고, 

자주독립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이젠 영영 죽는 도리밖에 없다. 

 5.16군사혁명이 '국민혁명'으로, '국민혁명'이 민족의 '산업혁명'으로 다시 

진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지상 과업, 이 경제 산업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혁명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난맥상의 경제를 완전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요, 각

종 국가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박정희, 1997: 2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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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부문 중에 최우선되는 것은 경

제고, ‘국민혁명’은 곧 ‘산업혁명’으로 풀이된다. “먹여놓고, 살려

놓”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전 절에서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가 자신의 집이 가난했든 부유했든 ‘가난’

이었다는 발견을 공유한 바 있다. 권명아(2009)는 식민지와 전쟁기를 통

한 궁핍의 경험이 한국인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정치적 무의식이자 

집단 무의식”(권명아, 2009; 341)인 “궁핍의 파토스”를 형성했다고 말

한다. 그는 “우리는 모두 궁핍과 압박의 설움에 시달린 서러운 민족이

었다는 애절한 수난사 이야기의 파토스를 통해 식민지 경험과 전쟁 경험

을 관통하는 집단 간, 계급 간의 이질적이고 갈등적인 경험과 욕망이 효

과적으로 삭제되고 통제”(같은책; 344)되었다며, 이 궁핍의 파토스가 이

념이자 민족 정서이자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궁핍의 현

실과 ‘궁핍의 파토스’는 한국의 성장 이데올로기 형성에 절대적인 정

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궁핍이자 결핍이 한국사회에서 더 치명적이었

던 것은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고하던 북한이라는 적 때문이었다. 

전쟁을 통한 적침 분쇄나 실지 회복보다 더욱 차원 높은 승리의 길을 모색

해야 한다. 그것은 일보 일보 통일의 기반과 실력을 개척해나가는 일이다. 

그것은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 앞에 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침략 의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군

사적으로 실력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여, 민주주의 체제와 철학의 실증 앞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조국

통일운동이요, 전쟁을 막는 길이요, 북한동포를 구출하여 우리민족의 평화

와 복지를 약속하는 길'이[다]...(박정희, 1968.10.1. 국군의 날 유시, 김보현, 

2006: 162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고는 참여자들에게도 상식적이었다. 

우리가 전쟁에서는 공격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거지.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

고, 자체적으로 북한에게 견주고 이길 능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감히 건드

리지 못한다. 친구라도 그러잖아. 싸우면서도. 내가 볼 때 내보다 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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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크고 할 때 우리가 못 달겨들거든. 싸움 안 걸거든. (...) 다 그렇잖아

요. 큰놈한테 달려들어, 안 달겨들거든. 지보다 약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

게 지가 싸움을 걸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우

리도 자주 국방이 되고 군사력이 강하고 감히 넘나보지 못할 정도가 돼야

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B_2차) 

  남한과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정통성을 증명할 답을 발전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반공의 부정성은 발전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적극적인 긍정성, 

즉 성장 이데올로기로 전환된다. 그리고 ‘궁핍의 파토스’는 성장 이데

올로기의 국가적, 집단적 동원을 가능케 했다(박영균, 2010). 박정희 체제

에서는 이렇게 절대성을 띠게 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 사회 제도 체계

뿐 아니라 국민 정신구조의 전환까지도 목표했다. 

비생산적인 생각이나 관습을 일신하고 모든 문제의 판단기준을 생산력 증

가로 귀일시키자...모든 국민의 활동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얼마나 급속히 이루어지겠는가?(박정희, 세수확보에 관

한 서신[1965.6.11.],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여하한 사회에 있어서도 달성하는 것은 오로지 … 국민에 의하여 달성된

다….물질적 부의 창출에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개인의 정신구조가 선행하여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2)(최주철, 1976, 김보현,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신구조의 전환” 등 환원 근대를 주도하는 뚜렷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당시 국가로 보인다. 김홍중(2017)은 김덕영(2014)의 환원 

근대를 가능케 한 원인을 생존주의라는 집합심리와 사회제도와 통치성의 

앙상블로 보았다. 그는 20세기 한국사에 있던 세 차례의 생존주의 레짐 

- 제국주의 질서를 배경으로 하는 1894년 생존주의 레짐, 냉전 체제 하 

1950년 냉전 생존주의 레짐,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생존주의 레짐 – 
의 배경들의 구조적 힘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 통치

2)  박정희 정권기 경제학자로서 경제개발계획 평가교수단에 참여.



- 36 -

의 심성의 논리, 즉 생존주의가 환원을 촉발하고 정당화한 것으로 보았

다. 당시 빈곤과 분단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들, 그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생성되었던 생존에의 욕망, 즉 집단적

인 생존주의는 발전주의 국가 주체 탄생의 배경이자 기반이었고, 국가는 

생존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결집하고 새로이 형성하였다.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전쟁·전후의 혼란과 빈곤에서 경험되고 형성된 

생존 위협과 생존에의 욕망은 청소년 및 청장년 시절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국가의 총동원적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자극되고 부각되며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 즉 마음3)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배치에 

부합하도록 소통되고 성찰되었다. 그리하여 생존주의는 개인 선택의 문

제라거나 인간의 본성이기보다는, “그가 처한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의 사회적 제도화가 야기한 압력, 그리고 그런 압력 하

에서 그가 행위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환경의 힘에 짓눌려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에 적응해 가면

서 자신을 생존추구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자”(김홍중, 2017;250)로 이해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는 생존경쟁의 대도시에서 자

리를 잡아왔다. “장소에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뽑힌 삶으

로”(Relph, 2005: 35) 그 삶이 변화한 참여자들은 어떤 원칙도 논리도 

눙치면 되는 생존의 장에서 개인적/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존주의를 체화

시켜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생존을 국가의  

생존, 즉 경제성장과 합치시켜왔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1960년대부터의 한국 경제성장의 서사를 대본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서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3) 김홍중(2016)은 마음을 “사회적 실천들을 발생시키며, 실천을 통해 작동(생

산, 표현, 사용, 소통)하며, 실천의 효과들을 통해 항상적으로 재구성되는, 인지

적/정서적/의지적 행위능력의 원천”으로, 마음가짐(heartset)은 “그러한 마음의 

작동을 규정하는, 공유된 규칙과 규범의 총체”로, 마음의 레짐을 “마음의 작

동과 마음가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조건짓는 사회적 실정성(이념들, 습관들, 

장치들, 풍경들)의 특정 배치”(2016; 611)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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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인천공단 등 경공업의 토대를 세웠고, 베트남 파병과 독일 탄

광, 간호사 등 인력 파견과 대일청구권 등 온갖 방법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와 차관으로 고속도로를 닦아 물류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제철과 조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닦고 최초

의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B)를 마련했다. 이 전 사회적인 동원 체제에서 다

른 존재들 - 베트남 파병,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 베트남으로 간 군인

들, 직공들 - 의 희생은 불가피했다. 경제성장은 나라를, 즉 모두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파병군인 급여를 주면) 결국은 달러,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

죠. (...)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달러 있으면 사병 월급을 100달러 다 주지

는 않고 예를 들면 30달러를 주고 나머지 70달러를 국가서 한다든지 그랬

을 거예요. 그러면 (..) 그 100달러 자체는 다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

때 우리나라가 달러가 많이 들어왔죠. 그 달러의 돈을 번 그 돈이 어디 갔

느냐 대통령의 개인 축재에 쓴 게 아니고 그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돈으로 닦은 거예요. (...) 군인들 피를 팔아가지고 (...) 

도로를 닦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도로를 

닦았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죠. (B_2차)

  참여자들에게 베트남전쟁은 피땀 흘려 이룩한 한국 경제성장 서사의 

한 축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결과로서 의미화된다. 신형기(2012)는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 정부와 대중의 논의와 기억이 반공과 국가 도약을 

위한 명분 등 국가의 시각으로, 국가적 범위(scope)에 제한되어 다루어져

왔음을 언급한다. 정치 차원을 보면 당시 국회 야당에서는 휴전선의 불

안과 전쟁의 명분 등을 들어 파병을 반대하여 “굉장히 시끄러”(B_2차)

웠으나, 파병은 1964년 시작되어 1973년까지의 10년간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게 절실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재원과 정치자금을 마련할 

기회이자 미국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베트남전에 대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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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속에 베트남 사람들의 현실은 물론이고 베트남 파병군의 고통이 들

어설 여지는 없었고, 그것은 국가 차원으로나 개인 차원으로나 기억되지 

않았다. 독일로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요즘도 그런 거 어떤 때 유튜브 (...) 보니까 내가 참 눈물 나더라고. 

그때도 [독일로] 우리나라 광부 갔을 때도 그것도 인력 파견이잖아요. (...) 

그 광부로 보내주고 간호사를 보내주는 그런 그게 사람의 인질에 대한, 인

질은 아니지만 그 보내주면 그 나라는 그런 험한 일, 그 당시만 해도 독일

이 잘 살았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광부 잘 안 하려 그러지, 간호사 일이 또 

좀 힘들잖아요. 안 할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때 많이 갔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또 차관을 또 줬다고. 그런 돈 다 받아가지고 

박통이 자기의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운 게 아니었고 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쏟아부었다.(B_1차) 

  그렇게 차순위로 밀린 것 중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있었다. 

C는 박정희가 “장기 집권한 건 잘못”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다. 결과적으로는 그 “강력한 지도력”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

에 갈 수 있었다. 

 ...근데 장기 집권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음.. 모든 국민

들이 원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

정은 무리한 것들이 많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우

리 전 국민한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보릿고개를 넘

기게 됐고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잖아요. 그런 거

를 함으로써 오늘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했으

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 그리고 그 지도력이 강

력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발전도 하고 국가 발전이 지금 

뭐 됐지 안 그러면 1차 산업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텐데. 잘해봐야 2차 

산업일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이런 완전 선진국 대열에 어떻게 갔겠어요. 

(C_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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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삶과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원리인 민주주의를 가치로서 추

구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환원근대 내지 생존주의적 근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덕영, 

2014; 김홍중, 2017). 이런 맥락에서는 참여자들 자신도 존재로 존재하기 

힘들었다. D는 늦은 제대 후 건축 하청일을 하다가 1977년 건설기업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십여 년간 카타르,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파견을 나갔다. D는 70년대에는 “건설인력서부터 노동이 팔려나”갔다

며,“노동을 갖다가 팔러 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한다. “부존자

원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진 것은 “몸”이었

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노동”이었다. D의 ‘노동 팔이’에는 개인

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중첩된다. 국가 경제성장의 집합적 열망은 D와 

같이 생존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던 각 

개인, 생존주의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태어]나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진짜 살아나온 게, 좋은 때라

는 게 기억이 없어. 좋은 때라는 게.. 먹고 살려고 그냥 발버둥치고 그러다

가 군대 가고 뭐하고 또 나와서는 살 길, 사막 땅 그거 살 데가 아니야. 정

글 속도. 그러니까, 내가 십년을 있었대는 게 무슨 소리냐. 1년 있으면 우리 

집이. 내가 1년 벌면 최소한도 1,2년은 더 살잖아. 내가 10년을 사니까, 살

고 왔으니까, 적어도 20년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내가 안 갔으면 

대학을 어떻게 졸업시켜. 어떻게 지들 저.. 고급옷을 입히고, 먹는 거 피자

니 뭐 스파케티니, 짜장면도 못사먹어. (D_2차)

  생존주의, 특히 냉전식 생존주의에서는 생존의 목표에 정향되지 않는 

존재나 가치들은 차순위로 밀리는 것뿐 아니라 타자화되고 적대화되기 

쉽다. 박영균(2010)은 ‘분단의 아비투스’가 오늘날에도 작동하고 있다

고 말한다. “분단이라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신체와 사물, 아비투스와 

장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단 질서’, ‘분단구조’의 지배체

제가 상징폭력에 의해 ‘신체’에 아로새겨지는 성향과 믿음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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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박영균, 2010; 378)인 분단의 아비투스에서 타자는 단순히 나와 다

른 타자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두려운, 이해불가능한 타자다. 이런 상

황에서 경제성장 등 국가의 생존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아가 방해

가 되는 의견이나 개인이나 세력은 타자화되고 적대화된다. 

  참여자들은 ‘좌파’에 대한 반감을 강도는 다르지만 공유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기 견제 역할을 하던 야당, 다른 말로 민주화세력, 진보층이 

특히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통일운동과 통일담론, 그리고 진보 

일각의 대북 노선 변화로 인해 ‘빨갱이’, ‘친북’, ‘종북좌파’로 인

식되며 북한이라는 적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고 

친척과 헤어진 D의 분노와 적개심은 북한으로, 좌파로 직결된다. 

그러니까…싫지 싫어. 이 좌익…이런 거 아주..넌덜머리가 나.(D_3차) 

  권혁범(2000)은 한국의 반공주의가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

며, 아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

포”(2000: 32)하는 ‘압도하는 감각’이며, 공산·사회주의 정당 설립이 

적어도 합법적인 다른 나라들의 반공주의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 반

공주의 체제에서 “모든 비판적인 생각은 불건전 혐의->불순 혐의->좌경 

혐의->용공· 친북 혐의->간첩 혐의로 이어지는 반공주의의 회로판을 타

고 순식간의 연상 작용을 통하여 마지막 단계의 혐의와 동일시”(권혁

범, 2000: 56)된다. 참여자들에게 ‘좌파’, 즉 진보층은 “주체사상을 신

봉하”(C)며 국가의 일에 “전부 다 반대하는”(A), “잘 사는 나라를 갖

다” “말아먹는”(D), 나아가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

제의 반대항으로, “경쟁 의식이 떨어져서” “GNP도 낮고, 삶도 후퇴가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C), 개인적인 주장과 의견도 

피력하기 어려운 사회다. 

  생존주의적 근대 - 경제성장을 위한 전시적 체제, 공산주의와 좌파의 

위협이 항시 존재해오던 상황 - 에서 환경은 희생의 대상으로도 기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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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없었”던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에는 환경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는 달

랐다. 경공업이 발전하던 1960년대 후반, 아직 고향에 머물던 B는 “국

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여름 되면 뭐 아침에 한 번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다 목욕 다니고 했던” 동네 하천이 희한해지는 것을 목

격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즘 말하면 폐수지. 그래 그 당시에는 폐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알지만은 사회 문제화되고 이게 그 생활에 크게 미치는

지 잘 모를 때라고. (...) 그 당시에 거기 보면 큰 이제 보세 산업이 섬유 보

세가 많이 들어왔어. 일본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차 삼차 가공해가지고 완

성해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온 거지. 그러면 하

천이 말이지 어떤 때는 막 붉은색, 어떤 때는 푸른색, 어떤 때는 막 그 하

천 내려오면 막 노란색, 그 하천이 엄청 크거든. 폭이 한 폭이 한 2~30m 이

렇게 되거든. 그런 하천에서 보면 그런 물이 콸콸콸 내려간다고. 그래도 그

때에는 우리가 이게 폐수에 대한 그런 게 심각성을 이걸 몰랐지. 당연히 

왜, 어차피 먹고 살기 바쁘고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보세해가지고 우리는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삶이 조금 나아지잖아. 닭고기 먹을 거 돼지고

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그게 좀 생활이 좀 나아지

는 거란 말이야. 농촌 생활에서. (B_3차)

  B는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폐수’나 ‘환경 

오염’이란 말이 없던 때였다. 하천이 붉고 푸르고 노래지는 것은 공장

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일자리가 생겨 삶이 나아진다는 것,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것, “닭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

기 한 번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환경오염은 어린 B에게는 

발전, 현재의 B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피해로 환원된다.   

(..) 지금 세대 사람들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이제 인식이 다른 

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것이 내한테 이래서 피해를 미치면 이건 

반드시 이거는 시정되고 고쳐야 되고 우리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



- 42 -

다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니

까. 피해 보면 이게 피해를 보는구나. (...)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렇게, 순수하다면 그거 하지만은 좀 몰라도, 무심도 아니고, 그런게 몰랐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 발전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 (...) 우리도 요즘 

지나 보면 지난, 이게 지나보면은 우리 친구들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야 우리 그때도 우리 초등 국민학교 때는 그 멱 감고 말이지 그럴 때 참 좋

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물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 안 하기보다도 당연한 거, 이렇게 국가가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았다 막막 뭐 피부병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 (B_3차)

  당시의 발전은, “공장이 들어오면” “산업 발전하니까 좋다”라고 생

각했던 생존주의·성장주의의 논리 구조와 “피해 보면 이게 피해를 보

는구나”하고 말았던 집단적 심성에서 가능했다. 1971년 8월, 경제장관회

의에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처음 상정되었던 때 김학렬 부총리는 “공해

문제가 중요한지는 나도 알아. 그러나 지금은 경제건설부터 먼저 할 때

야. 공해방지 시설은 앞으로 공장들이 번 돈으로 하면 돼.”라고 말했다

고 알려진다. 당시에는 영국의 도시에서 “낮에도 제조업체의 연기로 해

를 볼 수 없을 정도다”는 사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배성호, 2021). 

C는 그때를 “물불을 가릴 정도의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C: 그전에는 (...) 그러고 저러고 생각 없는 거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면 (...)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똑같

은 거야. 배가 부르면 아 이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고 가려지게 되는데, 똑같은 거야. 그때는 우리나라 물불을 가릴 정

도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사정이. 그땐 뭐 (…) 

연구자: 그때는 오히려 막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 게..

C: 나와야만! 아 저기 뭐 사업이 잘되는가 보다, 이랬지. (...) 사람들도 고용

을 많이 하니까 그게 돈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 (C_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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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 공업탑에는 1962년 당시 울산공업센터 창립을 치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하문이 새겨져 있다. 치하문에는 “제 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

기 속에 뻗어 나가는 그날엔, 국가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듯 참여자들과 

국가의 생존이자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환경은 성장을 위한 자원 혹은 눈

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제껴졌다. 

다. 현재 - 생존주의의 학습 

 

  현재 7-80대가 된 참여자들의 삶은 각기 다양하다. A는 사업을 정리하

고 건물 관리직으로 취업했다. 쉬는 날에는 느지막이 일어나 등산을 가

거나 종묘로 바둑 두러 나가기도 하고, 날이 맞으면 종종 집회에 나간

다. 은퇴한 B는 매일 운동을 하고 종종 친구들을 만난다. 간호대학을 나

와 간호사 일과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던 C는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서도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로 나온다. 건설업에 종사한 D는 현재도 건

설기업에서 고문직을 맡아 매일 출근하며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에 나

오고 있다.            

  참여자들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시작된 태

극기집회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 시기와 빈도는 조금씩 다르

다. B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진행되는 

시점 사이 나갔다. 

B: 나는 태극기집회 어디 소속되고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내 판

단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나간 거

지. (...) 집에 자그마한 태극기 없어서 그냥 집에 태극기 들고 갔다니까. (..) 

그때 2016년도인가 그때 우리 집에 (...) 국경절에 꽂는 거[태극기] 있지. 그

거 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내가 가져갔어. 나는 이런 생각했지. 아무리 전임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 그래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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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 민주주의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의 

그런 나라로 가서는 안된다 난 그렇게 생각한거지.

연구자: 그게 그럼 선생님께서 심각하다고 느끼셨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B: 그렇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있겠죠. 잘못 있으니까 그렇게 됐

겠지만 (...)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잘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탄핵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창피를 당할 만큼 우

리가 민주주의가 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그랬지. 이건 아니

다 그러고 나간 거지. (B_1차)

  B는 탄핵 후 대선이 치러진 이후로는 더이상 태극기집회에 나가지 않

았다. “새로운 정부대로” “대한민국을 앞뒤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A는 2016년부터 쭉 개인으로서 간헐적으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연설을 잘하”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집

회로 나가고 있다. A는 태극기집회, 즉 우파가 결집해서 좌파에 대항하

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전제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고 믿었다. 북한과 대항할 때 남한은 ‘민주세력’으로 표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 간에 분단되어 있잖아. 북한은 공산 세력, 이쪽

은 민주세력이잖아. (...) 우리는 우리는 살만큼 살았지만도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만약 김일성이 같은 독재 시대로 돌아온다든가 중국같이 전제주의

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자유를 완전히 억압당하는 (...) 또 앞으로, 우

리 세계에 잘 살라고 그러면 미국하고 친구가 돼야지. 중국하고 친구가 돼

가지고는 나라로서 잘 살 수가 없어.(...)(A_3차)

  한편 현재 중소규모 태극기집회 그룹 ‘O’에 함께 속해있는 C와 D

는 2016년 10-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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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탄핵사태에 가졌던 C의 의문은, 처음 태극기집회에 나와 다른 사

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위기의식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에는 저도 매스컴만 듣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랬을까? 참 

정말 그거는 저건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닌데. 자기가 뭐 국정을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좌지우지해갖고 (..)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건 나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말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서울역에서 처음에, 우리도 쟤네들 좌측 애들은 

무조건 저래갖고 막 밀어붙이는데, 우리도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좀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 

10월 22일인가 일요일인가 그쯤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모인다 하더라고요 

언뜻언뜻 얘길 들어보니까, 그래 나갔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건

가, 어 또 또다른 무슨 다른 내용, 상반된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과연 있잖아요. 음. 이거는 정치적인 함정에, 수렁에, 점점 국민들도 같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생겼구나. 이거 이래갖고는, 끝내는 정말 그 

김정은이 손아귀에,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쪽으로 넘

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래

갖고 매주 나, 그때부터 한 주를 안 빠졌어요. 그때부터.(...)(C_1차)

  C의 말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우파’와 ‘좌파’로 번역된다. 참여자들에게 탄핵사태는 그동안 “미

친 소”를 먹으면 “한국 사람 다 죽는다고”(B_2차) 했던 광우병 시위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자 확장판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장우영(2018)

은 태극기집회의 배경을 지난 역사에서 찾았던 바 있다. 1998년 최초의 

진보 정부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부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규탄 촛불집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

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이념 갈등을 통해 축적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탄핵사태에서 발산되었다는 것이다. 

        

(나라가)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대로 이대로 갔다간, 끝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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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그 좌파 세력이.. 좌파 세력의 어떤 수렁 속에 온 국민이 다 빠져가지

고, 정말 판단도 안 되게끔 매스컴도 한 편이었잖아요. 이건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나보다는 내 자식들 세대 그 아래에 손주들 세대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나야 뭐, 이제 뭐 뭐 체 체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상관 

있겠어요. 그게.. 칠십이 뭐 넘었는데. (C_1차)

  위기의식의 강도는 D도 높다. D는 탄핵 사태 당시 우연히 참가한 태

극기집회에서 옛 친구·동료들을 만나며 탄핵 사태의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었다. 

(...) 2016년 11월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어.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태극

기 집회하는 것을 본] 그때가 11월 며칠인데,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타당성이 읎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계단 그 원 그 

자리에서 우선 저, 죽마고우도 만나고,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사

회 친구도 만나고 또 먼저 다니던 회사 친구들도 만나구, 어떻게 된 게 그

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다 있었어. 그때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나

올 때 그게 나라가 잘못된, (..) 그거를 그때 알았어. (D_1차)

  D에게도 태극기집회는 좌파, 즉 북한과 공산주의에 맞선 싸움이다. 나

아가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가 내가 겪은 그 태어나서 전쟁 고 겪어온 그거를, 물려주고 싶질 않

지. 자네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지. 그 가난함, 가장~ 저게 배고픈 설움이

야. (...) [1984년에] 영국 엔지니어가 미스터 와이트가 나한테 물어본 게 느

이 나라에서 무슨 차가 나오냐고 하더라고. 포니 완, 투, (…) 그래 창피했

었어. 근데 지금, 지금 와서는, 94, 2004, 2014, 40년 동안에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 그 겪은 걸 (...) 우리 세대로 끝이 나야지. 자식 세대한

테는 물려주면은 안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끔은, 우리는 태어나서부

터 이렇게 가난한 그 한국사회에서 살았지만, 자네들은 이미 다 이런 걸 그 

혜택을 다 누려봤잖아. 인제 자유를 구속을 해줘봐. 못 살아.(D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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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참여자들은 탄핵 반대를 넘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태극기집회로 나섰다. 참여자들의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에서 생존주의가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학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같은 태극기 집회 그룹에 속한 C와 D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C와 D의 태극기집회 초기 경험을 보면, 참여자들의 태극기집

회 의미화에는 참여자들의 기존 생존주의 마음뿐 아니라 현재적 해석공

동체의 영향도 컸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진욱과 허재영(2018)은 탄핵 

사태 당시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원의 부족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보수층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은 기성 보수언론에서 보수 유튜브, 팟캐스트, 신문 

등으로의 매체를 대체하고 태극기집회 주최단체 및 연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기존 가치에 부합하는 도덕적 신념을 재확신 및 강화하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할 동기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C에게는 태극기집회의 연사들과 집회 참가자들, D에게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이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초기 해석공동체가 되었

다. 그리하여 C는 매주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뜻이 맞

는 이들과 O단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O단체의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C는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태극기집회를 꼽았다.      

    

C: 이거[태극기집회]죠. 나는 그냥 사업이나 하고, 내 취미생활만 하고 주부

로서 그냥 그냥 보통 여자였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완전히 나와갖

고 완전 이게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연구자: 그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C: 그전에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가 여행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취미생활 골프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잘 되

는 거 이런 거나 챙겨보고, 뭐 이제 이 사업할 때는 사업하고 뭐 이렇지 뭐 

이런 거에는 아예 안 했죠. (...) 진짜 탄핵으로 말미암아 확 달라졌어요. 삶

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내가 이 어영부영 그냥 남들 살듯이 이렇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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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아 이거는 사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탄핵 이후 탄핵이 중심이 돼서 많이 달라졌다. 

연구자: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C: (...)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

던 게, 확 바뀐 거야 이렇게.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나만 보면 

됐지 내 가족이나 뭐 내 주변이나 이것만 봤지 이렇게 그 어떤 뭐 모든 큰 

그림 속에 살지 않았죠.(...) (C_1차)

  C에게 태극기집회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게 되는 인생

의 전환점이었다. C는 집회 참여만이 아니라, 비슷한 이들을 나오게 하

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집회 조직에도 헌신적으로 기여하게 됐다. C는 

초기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국운이 왜 이렇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

안하고 그 애국가 부를 때마다 나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제

는 뭐 그렇게 그러지는 않지만 맨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아-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괜찮겠

구나 이런 안도감 그런 거에 대한 위안, 그런 거는 사실 있어요. (C_1차) 

  C의 위기감과 불안감은 태극기집회를 통해 일면으로는 증폭되고 일면

으로는 달래졌던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집회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

소들 - 태극기와 성조기와 연사들의 발언, 애국가, 군가, 현수막 문구, 

일부 참가자들이 갖춰입은 군복 등 – 로서 국가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

고 국가의 위기 또한 강조되는 한편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과 “위안”이, 나아가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김왕배

(2017)는 태극기 집회의 집합적 의례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적 담론과 퍼

포먼스를 통해, 뒤르케임이 말한 ‘집합적 열광’이 재생산된다고 보았

다. “초기 단계에 개인들을 집회에 참여하게 하는 선동적인 감정(분노, 

화, 공포)은 의례를 통해 점차 집단이 공유하는 연대감, 열광, 도덕성으

로 진화한다”(김왕배, 2017: 13). 집합적 열광과 강렬한 감정의 동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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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학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엘스워스(Ellsworth, 2005)는 학습을 

마음과 뇌와 신체의 물질 요소의 중첩 간에 발현되는 물질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변칙적 교육학(Anomalous pedagogies)을 이야기한 바 있다. 여

기에서 학습은 공간, 신체와 시간의 풍경과 파노라마를 가로지르는 감각

의 망들을 통해 형성되는 물질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학습자는 신체를 

가진 자가 아니라 신체로 간주되고, 움직임과 감각이 학습에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C는 태극기집회의 강렬한 감각과 집합적 경험이라는 

일종의 학습을 통해 “내 가족이나 내 주변”만 보던 삶에서 벗어나“큰 

그림 속에 살”게 되었다. C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집회 단체를 설립하게 된다.  

C: 위기감 때문에 그래, 위기감 때문에.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했다가는 나

는 뭐, 그렇지만 내 자손, 내 자손들이 앞으로의 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운

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연구자: 그 위기감은 예전부터도 좀 느껴 오셨던 거지만 이번에는 진짜 결

정적으로 좀 느끼셨던 거고. 

C: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그래도 그렇게 생각도 않고 에이 뭐, 

남들 말하듯이 에이 뭐 저런게 있어, 왜 정치를 저렇게 뭐 대통령이 왜 자

꾸 대통령이 됐을까 막 이렇게만 걱정했었는데 탄핵 때, 이건 아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탄핵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

어요. (...)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뭐 8.15나 3.1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우

리 국민들이 그전에는 안 나왔다니까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할 거

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때 나오는 거고 나는 그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난 계속 하는 거고 

그러는 거야.(C_1차)

  O단체는 C와 D를 포함,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매주 집회 준비와 진

행을 맡아하는 삼사십 명의 멤버가 주축이 되어 4년간 매주 집회를 이어

오고 있다. 현재는 광화문 등지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본부 삼고 있다. 

멤버들은 토요일마다 사무실에서 모여 점심을 같이 차려먹고 집회 준비

와 진행과 마무리까지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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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께 하는 D는 집회에 나오며 “참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한다. D

는 O단체 멤버들을 “가족”이고 “친동생”이라 표현한다. “어느 학교 

조직도 아니고, 어느 모임의 조직도 아니고, 어디 굴레가 있어가지고 모

인” 것도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이다. 이 공동체에서 참여자들의 냉전식 생존주의는 일종의 윤리이자 상

식이다. 태극기집회는 위기로부터 후손을 구한다는 이타적 사명감을 띠

게 되고, 이는 집회에 절대적 정당성을 더하게 된다.  

D: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같은 사람들, 후손을 위해서

야.

C: 우리야 뭐.. 근데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해야죠

D: 난 열한 살 때서부터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인데 6.25에서부터 다. 내가 지금 

여든두 살인데 여기 나와서 뭐 왜 내가 이래. (...) 그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C_2차)

  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학습은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학습자 공동체에 문화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Falk, 2005). 이

는 개인이자 뇌를 문화와 인지체계의 일부로 바라보는 도날드(Donald, 

2002)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인지체계는 개별적 

뇌와 외부 문화망을 연결하는 메타인지 매커니즘을 통해 집합적으로 작

동하여 무엇이 “현실”인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는가의 일상적 배치는 일종의 관계망이

자 집합적 인지체계의 역할을 한다. C와 D는 태극기 집회에의 지속적인 

참여와 구성원간의 유대를 통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학습’해가고 있

다. 다만 이때의 학습은 참여자들이 이미 체화하고 있는 생존주의 마음

을 재활성화하고 재강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아제(Inhelder & 

Piaget, 1958)는 인지발달과정을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

의 틀, 즉 도식(schema)에 맞추는 ‘동화’(assimilation)와 새로운 정보에 

맞게 기존 이해의 틀을 변형하는 ‘조절’(accommodation)의 평형화 과

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피아제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학습은 동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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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주의, 성장주의와 반공주의 가치를 발화하고 상호

작용하는 태극기집회가 냉전식 생존주의 마음의 레짐을 공명하고 강화하

며, 새로운 사건을 생존주의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해석하고 학습하는 해

석공동체이자 학습공동체이자 일종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참

여자들의 어린 시절 전쟁과 빈곤의 경험에 기반하여 청장년기 특히 국

가·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어 참여자들의 세계관을 틀짓게 

된 생존주의는 현재에도 부단히 동화의 학습을 거쳐 생성되고 있는 것이

다. 

2. 생존에 밀리는 기후·환경 

가. 문제화되지 않는 기후변화

 1) “기후변화 심각하지” 

 참여자들은 모두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D에게 기후변화란 우선 

별을 볼 수 없는 공해 현상으로, 그리고 농업 생태계의 변화로 다가왔

다. 

그건 당장 하지. 뭐냐 하면 첫째 (...) 서울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못 

봐. 공해야. (...) 그리고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뭐 나오지만 빙하가 얼어. 그

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야. 그게 상당히 위험해. 그 수위가 높아진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선 먹는 생태계가 달라져. 지금 모든 과일이, 열대 과일이 

바나나 뭐 이런거 한국에서 생산되면 안 돼. 안 되잖아. 그 사과가 본래 저, 

아래 대구서 사과인데 지금 얼로 와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이쪽이 더 잘 돼. 

그거 당장 느끼지. 그리고 공해가 심하니깐 매연 뭐 이런 거, (...) (D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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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A에게는 날씨로 다가왔다.   

기후변화 체감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

고 있다고 봐야지. 지금 단계에 지금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 강

추위, 또 이 엄청 무더위, (...) 우리가 크면서 80년대까지 90년대, (...) 그때

는 태풍 이런 게 오는 게 여름에 오고, 기후, 그렇게 기상 변화로 의해서 

크게 오고 그런 건 없었지. (B_3차)

평균 옛날에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평균적으로 쭉 내려줬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그냥 쏵 내려버리고 (..) 이게 지금 반복되거든 그게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라고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남극이 얼음이 계속 녹아난다

든가, 지금 그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일 년에 몇 프로가 얼음이 

녹아난다든가, (...) (A_3차) 

  C는 일찍이 기후변화를 체감했다. 1990년대 후반 아이슬란드에 여행을 

갔다가 빙하가 녹는 것을 본 것이다.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빙하가 녹는 거를 봤어요. 그 북극 이제 그쪽에서~ 

그거 보고 어~ 이거는 빙하가 막 산더미만한 게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바

다로. 아..이게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 이렇게 뭐 폭우가 온다든

가.. 아니면 뭐 어떤 기후 변화, 막 기후가 막 유난하게 막 너무 덥다든가, 

너무 춥다든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아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이러다가 빙하가 다 녹으면 끝내는 뭐 우리나라도 한 삼십 프로가 잠긴

다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심하면 서울까지 다 잠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저기 지구에서 사라지는 나라도 꽤 있을 거

고.. 어..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빙하가 떨어, 빙하가 녹

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C_2차)

  C가 당시 빙하 녹는 풍경을 기후변화이자 환경문제로 ‘문제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풍경을 해설해준 아이슬란드 가이드와 그와 심각성을 

공유하던 유럽 관광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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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이드가 그쪽 나라 가이드가 우리나라 가이드보다도, 우리나라 가이

드도 가이드였지만은 그쪽 나라 가이드가 환경 운동가더라고요. 그래서 펭

귄들도 많이 없어졌대요. 펭귄도 많이 없어지고 그 숫자가 많이 줄고. (..) 

[바다] 물범 거의 걔네들도 개체가 많이 죽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많이 죽었죠. 예 많이 없어져 갖고 환경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정말 그렇구나. 이게 뭐 어떤 데는 너무나 막 더워

가지고 난리고 막 불이 막 나고 어떤 데는 계-속 홍수가 막 터지고 다 그

런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재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C_2차)

  C만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현재 세계적인 기후변화 동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묻자 참여자들은 산업화를 언급했

다.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거는 산업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뭐야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기후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지. (A_3차)

산업화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얻

기 위해서 그.. 뭐 화력발전이니 뭐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열을 발생하면 

그러면 탄산가스 뭐.. (..) (D_3차)

  대화를 하다보면 주제는 산업화를 넘어 인간으로 옮겨갔다. 참여자들

은 “인류 문명이 나아지는”(B) 것을, “사람이 편해지”(A)려는 것을,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C)을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원인

으로 짚었다. 

  

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한 거지. (...) 지금 전 세계적으로, 

(..) 지금 보면 고도 산업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도 산업 사회란 

것은 (...) 지구의 뭐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자꾸, 이 인류 문

명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 서서히 이렇게 몇십억 이렇게 거쳐 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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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류가 이렇게 더 함으로써 이 변화가 더 빨라진다. 그런 것 같아요. 

(B_3차) 

연구자: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A: 그럼! 인간의 산업화, 사람이 편하다 보니까, 응? 인간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전기제품 많이 쓰고 전기제품 만들어다 할라 그러면 전기제품 만들어 

만들고 또 그것도 버리잖아. 버리면 플라스틱이 뭐뭐뭐 한 몇 년 만에 썩는 

게 아니잖아 자동적으로 자연을 갖다 파괴하잖아. (...) 인구가 늘면 늘수록 

이제 그런 게 더 심화되겠지? 사람은 편해지고 싶고, 애당초에 사람은 편안

하려고 난 게 아니잖아. 있는대로.. 있는 자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사는 거

랬잖아. (...)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

고 싶고, 뭐 하고 살고 싶고, 패션도 해야되겠고, 뭐 화장품도 써야되겠고, 

뭐도 약도 먹어야되겠고, 뭐도 먹어야되겠고 (..) (A_3차)

연구자: (..)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C: 아 인간이 만든 거죠. (...) 인간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 해서~ 그냥, 지 

살 깎아 먹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손들이 끝내는 어떻게 될 줄도 모

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우선 갖고 오는 그.. 뭐 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그냥..자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 그러니까 전부 

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악순환이 되는 줄도 모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

가는 거죠. 그 뭐 인간이 지금 이미 이기적인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 다 아시잖아요.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마

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 우선 그냥 좋으려고 자꾸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보는 

거죠. (C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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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위기가 있어” 

  그러나 기후변화는 참여자들에게 주요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더 중요한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 매일 걱정만 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되지 뭐, 

이렇게 보강해야지 뭐 이렇게만, 나만 그러고 살 뿐이지. (...) 아 이거보다 

더 내가 막 절실했던 것들이,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내 자손들이, 아

니면 막 내 가족들이 막,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절실한 게 그게 더 절실하잖아요. (C_2차)

  C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탄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완전히 좌

측으로 쓸려가”는 나라의 추세였다. 

이제 중국식의 어떤 사회주의식의 (...) 정치화가 돼서 국민들도 (...) 우리 

스스로 자기네들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지는 줄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가 가마솥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뜨거워서 그냥 팔짝

팔짝 뛸 뿐인데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그 불에 그냥 그 열기에 죽듯이 

우리가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속에 스미는 줄 모르게 사회

주의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C_2차)

  ‘뜨거운 물 속 개구리’는 앨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기후변화를 다룬 

영화 <불편한 진실> 등 기후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친숙한 비유

다. 지구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위기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열되는 

물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것이다. C의 ‘뜨거운 물’은 

지구가 아니라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였다. 기후변화는 C에게 심각한 문제

였지만, 삶의 주요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다른 참

여자들도 같았다. 특히 D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한 대부분 참여자

들과 달리, 기후변화를 “위기”라고까지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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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위기다 이렇게도 얘기

를 하잖아요.

D: 근데 그것까지는, 일반인들은 안 느껴. 당장 기후가 이렇다 이렇다 이거 

지금 당장 매연이 있으니깐 기침을 한다든가 뭐 안 좋다는 거, 그건 느껴. 

근데 그 이상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빙하가 지금 녹아내린다, 

뭐 한다, (...)

연구자: 그렇죠. 그러면 요새 막 산불 나고 태풍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

D: 산불 나고 태풍 나는 거는, 나는 인재가 많다 그래. 태풍은 모르겠는데 

산불은 인재가 많아. 그리고 요즘에도 뭐 불났다는 건 난 그 인재로 봐. 

(D_2차) 

  D에게 당장 현실적인 위협은 전쟁이고, 그것은 열한 살 전쟁을 겪은 

후로 쭉 그래왔다. 전쟁의 가능성이 D에게, 또 전쟁을 겪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일상적이라는 것은 다른 주제로 가진 대화의 단편에서도 

드러난다.       

지금 다 한강 다리가 지금 몇 개야. (...) 근 40갠가 돼. 그러니깐, 저 다리가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

다. 지금 전쟁이 났다 이거야. 요 서울 인구가 빠져서 그 강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D_3차) 

만약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영등포에 하나[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여기에 수

천 명이 죽을 거 아니야. (B_2차) 

  참여자들이 목도하는 위기는 전쟁뿐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와 경쟁하

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영원히 지금, 대치하고 우린, 지금 전쟁 중에 휴전이야~ 전

쟁이 안 끝났어. 휴전 상태라고.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거야. 지금은, 플

러스, 우리나라는 그게 거기다 플러스 세계 경제, 여러 나라고 경제적인 싸

움을 해야 되니까, 적대시하는 무력에 대한 거는 이북이야. 경제적인 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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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체야. (...)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

지고. 나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싸워야 돼가지고 저놈이 날 먹

으려고 드니까 안 먹히려니까 싸워야되고, 나라를,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

흥해야 되고. (D_4차) 

  한국은 일차적으로는 북한과, 이차적으로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저놈이 날 먹으려고 드니까 안 먹히려니까 싸워야되”는, 그러기 위해 

“나라가 부흥해야(D) 하는 이중적인 생존경쟁의 장에 있는 것이다. 한

국에게 있어 이 생존경쟁의 장은 한국전쟁에서부터, 더 올라가자면 “고

대 역사상”에서부터 “대륙 뭐 여기 싸움 틈바구니”(D)에 낀 약소국의 

운명상 피할 수 없어왔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김홍중(2016)은 한국 생존주의의 구체적 기원을 19세기 후반에 두었던 

바 있다. “구한말 선각자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와 민

족을 구하기 위해 “'힘이 곧 정의'라는 시각,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

이라는 논리, 그리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처방으

로 구성된 '우승열패'의 신화를 통해 민족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투를 벌

였다.”(김홍중, 2016: 286) 약하면 먹힌다는, 먹히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

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성의 저변을 규정하

는 현실 논리였다(김홍중, 2017). 그리고 그 생존경쟁의 장은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와 IMF 이후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중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 “성장은 계속해야 되는거야” 

연구자: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도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세요? 

D: 계속해, 영원히 가야지! 상대방이 경쟁 상대자가 없으면 몰라도, 뒤쳐진

다는 얘기야. 나라대 나라의 경쟁이야 그때는. 지금 나라대 나라의 경쟁이

야. (D_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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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성장은 정언명령이다. 제국주의 시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졌던 발전과 성장이라는 방향은 

한국이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 3만 5천불을 넘어선 현재에도 굳건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 체제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였고 사회적으로 경쟁하고,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더 잘 

사느냐, 민주주의 체제가 더 잘 사느냐였고,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 북한하고는 우리가 경쟁 그런 건 아니다. (...) 지금 경쟁 

체제는 벌써 떠났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래 생각할걸. 우리가 북한보

다 뭐 지금보다, 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 

세계, 세계와 경쟁하고 있잖아. (B_3차) 

  북한과의 경쟁, 세계와의 경쟁의 이중적인 생존경쟁을 의식하던 D와는 

달리 B는 북한과의 “경쟁 체제는 벌써 떠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초

점은 글로벌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어쨌든 경쟁은 계속된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글로벌 세계에서 땅도 작고 자원도 없어 기술로 먹고 사는 한

국은 멈추면 “금방 도태”된다.

  

(...) 지금 글로벌화 돼있잖아. (...) 경제가 과학과 기술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글로벌화에서 금방 쳐지죠. (...) 더-발전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멈춰 있으면은, 세계 경제는 달려가고 있잖아. 금

방 도태되지. 이 기술이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이지만은 2023년도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 되나, 뒤처진 기술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더 발

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도태되지.(B_3차) 

  참여자들의 말에서는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안된다는 긴급성과 강박

이 비친다. 한국의 생존주의적 근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

고 사는 길이 갈린다”는 ‘긴급의식(spirit of urgency)’이 지배해왔다

(신형기, 2012). 

후진의 낙인 속에 가난에 시달리고 설움을 겪으면서 끝없이 방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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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이 침체된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유와 번영의 새 역사

를 창조할 것인가, 실로 긴장된 기로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박정

희, 8.15 제19주년 경축사, 1964.8.15. 김종태, 2014: 181에서 재인용) 

  위 언술에서도 확인되듯, 당시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역사적 지

체, “후진의 낙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공 발전이라는 혁신과 

혁명으로 제시됐다. “후진성 극복을 목표로 모더니티의 속도를 따라잡

으려는 혁명은 하나의 '과속過速'현상”이었고, “혁명이 주술이 된 가운

데 국민으로 묶인 대중은 강제가 계속되는 과속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

었다.”(신형기, 2012: 287-288)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뒤떨어지면 “도태”된다는 긴급의식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시간의식, 즉 사회진화론의 

시간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박찬승(1996)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까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서구 사회이론으로, 한국의 자본

주의 근대화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한 사회진화론을 지목한다. 19세기 중

후반, 실증주의적 논의가 유행하던 유럽에서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이것이 생존경쟁을 통해 ‘진화’해나간다

고 주장한 것이 사회진화론의 시작이다. 

  사회진화론은 구한말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20세기 

초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장한 ‘자강운동’ 등으로 구현된

다. 이 사실은 “생존경쟁을 알지 못하면 개인은 노예의 수치를 면할 수 

없으며, 국가는 판의 색이 변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박찬승, 1996에서 

재인용)는 자강운동 이론가 윤효정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진화론은 

서구에서의 퇴색에 따라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도 낡은 이론으로 여겨

지다가 해방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친일세력 주도로 자본주의 

근대화론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

에서 사회진화론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직후의 유럽에서처럼 절대적인 

힘을 발휘”(박찬승, 1996: 353)한다. 한국 근대의 사회적 풍경은 “생존

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진화론적 상상력 위에 건설”(김홍중, 2016: 289)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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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화, 곧 경제성장의 선형적 시간대에는 종료점이 없고 생존경쟁

의 장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여전히 계속 달려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과속의 시간’은, ‘긴급의식’은 현재진행형이고, 

성장은 정언명령이고, ‘공업 국가’는 한국의 불변하는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후에 대해서 세계에 앞장서서 얘기할 건덕지가 못돼. 

응? 우리나라같이 지금 그 오염 배출을 공업 국가니까 많이 내는데, 무슨 

그걸 앞장서서 말이야. 응?(A_4차) 

  “수출 경제로 해서”(B_3차) 먹고 사는 수출국이자 공업국인 한국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선형적인 사회진화론의 시

간대에서 성장과 발전의 강도와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지

고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낮춘

다는 아이디어에 B는 의아해했다.

B: 에너지 수요를 낮춘다는 것은 에너지를 덜 쓴다는 얘기인가? 

연구자: 그쵸.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것도.. 

B: 에너지 쓰는 사람이 에너지를 좀 줄인다? 아니지.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

가면 살아갈수록, 전기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쓰지. 줄어

들지는 않을걸. 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전기 없이는 우리가 하나

도 못 살잖아. (B_2차) 

  이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다. 참여자들에 있어 성장의 계속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생활의 욕구라는 것이, 좀 더 나아

지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경제적으로 뭐, 모든 게 좀 더 나아지

기 위해서 하는 게 생활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그런 욕망 욕구가 그게 멈출 

수 있겠어요? (B_3차)

  그런 참여자들에게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진화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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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퇴를 의미했다. 단선적 역사관에서 후퇴는 즉 가난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쌀밥 먹을거 보리밥 먹게 되”(B)는, “60년대 농경

사회”(A)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당장, 밥 먹을 거, 쌀밥 

먹을거 보리밥 먹게 되겠죠. 그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겠지만 그렇게 뒤처진

다 이 말이야. (B_3차)

연구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요?

A: 그리고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앞으로도 뭐 어차피 먹고 살아

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공업국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 국가로 갈 

수 있어? (...)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0년대 농경사회로 가려면 지금 현재 

북한하고 같이 살면 돼 북한하고.(A_3차)

   후퇴란 과거로의 회귀이자, 우성에서 열성으로의, 즉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퇴보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세계를 국가 단위로 인

식하는데, 환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국가 환경은 악화된다. 가난하면 당장의 생존을 위해 환경을 황폐화하거

나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오염과 위험을 이전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 산업은 사실은 환경이 나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 2

차 산업이 제~일 환경이 나빠지죠 2차 산업이. 그다음에 3차 산업도 약간 

나빠져요. 미국이나 선진국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환경 나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잖아요. (...) GNP가 높으면 굳이 환경

이 나빠지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C_3차)

  한국은 과거에 그런 “환경이 나빠지는 일”들을 도맡았다. C는 1960

년대 원진레이온 사태를 기억한다. 일본에서 쓰다가 들여온 노후화된 인

견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직원 중 8

명이 사망하고 637명이 장애판정을 받게 된 산업재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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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원진레이온 같은 거, 레이온 섬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죽고 병도 많이 앓고 주변 환경까지도 되게 안 좋아졌던 거예요. (..)  그게 

원래 일본에 있던게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중국에서 베

트남 갔다가 베트남도 그런 건 이제 안 해갖고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간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GNP가 높아지면 그런 걸, 국민들한

테 바로 지장이 있는 거 그런 거 안 하죠.(C_3차)

  D는 예전에는 한국도 쓰레기를 수입해 재처리해 이득을 봤다고 기억

한다. 지금도 그렇게 이익을 보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은, ‘선진국’

들이 오염을 ‘후진국’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먹이 

사슬”의 현실로 이해된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 그걸 사겠다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도 득이잖아. 그럼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환경이 그

만큼 좋아졌지. (...) [그 나라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또 그 발전하면 그렇

게 되는 거야. 그 먹이 사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D_4차) 

  진화론적인 역사관이자 국가적 위계관에서, 성장은 후퇴하거나 추락하

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수영이다. 한 발이라도 쉬면 먹힌다는 긴급

의식이 그 성장국가이자 공업국가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국에서 기후

대응까지 신경 쓸 수는 없다. 그래서 A는 한국과 같은 “공업 국가”는 

“기후에 대해서 세계에 앞장서서 얘기할 건덕지가 못”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한정된 걱정의 장(finite pool of worry)”(Weber, 2006)은 개인적·

사회적인 걱정의 장이 한정되어있어 다른 걱정이 주요하게 대두할 때 기

후·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다는 가설이다. 생존이 항상 중심이었던 

한국 사회 걱정의 장에서 기후변화·환경은 문제화되지 않았고,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 동안 “자연, 생태, 환경은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의 주

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이재영, 201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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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변화·타자화되는 환경

 1) “환경은 사소한 거야”

 생존에 비할 때 환경은 차순위 저편으로 밀려 결국 사소한 것으로 취급

된다. 세계적으로 위급하게 대두된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 이슈보다는 부

각되어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환경 이슈들과 비슷한 

지평에 위치하게 된다.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과제는 뭐냐, 물론 사람 이것저것 기후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지. (..) 그러니까 기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국가가. 국가는 뭐나 전체적인 그걸, 에너지라든

가 뭘 갖다가 원전을 할 건가 뭐 풍력를 할 건가, (..) 끌고 나가는 거지. 그

거를 가지고 한 부분을 갖다가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맞지 

않는거지.(A_1차)

  그간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던 환경 이슈를 이야기하다 보면 참여자들

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긍정

적인 평가를 한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장점이 더 컸다는 것이다. B는 홍

수 조절과 가뭄을 대비한 물 저장을 4대강 사업의 장점으로, 강의 흐름 

차단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단점으로 봤다. “환경주의자”들이 강조하

는 단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피해”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점이 많으니 4대강사업은 잘 된 사업으로 평가된다. C도 비

슷한 입장이다. 

아 4대강은~ 이제 강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강둑이 돌로만 해갖고 

세멘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정화가 안 돼요 잘. 생태계가 죽게 돼요. 근데 

돌에 보면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물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정화를 하는 거거든. 근데 4대강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전부 다 깎아가지

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막 제방 뭐 뚝을 만들고 막, 이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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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 거야. 

뭐..장점은 뭐,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아주 쾌적하고 아주 아

름답게 강둑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 뭐 준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수 

같은 능력을 좋게끔 한다든가 (..) 이제 뭔가 침수되고 장마철에 홍수 때문

에 피해 입는 뭐 농작물이나 뭐 농가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겠죠. 

(…) 잃는 거와 장단점을 볼 때 장점이 많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어떤 거라도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보

기 때문에 나는 잘 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주변이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이쁘고 멋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 대신 환경적인 면

은 그닥 좋은 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환경적인 면은.(C_3차)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참여자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

면 해야한다”는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반대측을 

‘환경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공리주의에서 모든 행위와 결정은 그것

들이 다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유용한가 아닌가로 평가된다.

   김석수(2002)는 공리주의적 가치관이 근대의 정치·경제 논리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깔린 전제는 사람들이 바라

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는 행복의 증대이며 고통의 감소이기에, 이

것이 곧 선이며, 그렇기에 전체 사회에 바람직한 것은 사람들 전체의 행

복이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느

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 관점에서 환경은 인간의 행복

을 만족시키는 정도,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공리주의의 ‘다수’로 집계되는 것은 인간, 국민, 특히 가까

이 있는 사람들에 제한된다. 미래 세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동식물들

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Des Jardins, 2012). 

  자크(Jacques, 2006)은 비인간 자연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도구

적 차원에서의 상대적 중요성만을 부여하는 ‘깊은 인간중심주의’가 환

경 회의론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자들의 공리주의는 

이 깊은 인간중심주의와 국가주의의 위계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국

가의 ‘생존’을 위한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기반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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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노정해왔다. 

  참여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의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반대 투쟁으

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기억하고, 때론 분노했다. 2003년, 고속철도공

사로 경남 천성산을 그대로 뚫고 가는 터널 공사에 대해 한 스님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터널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사유였고, 소송 당사자에는 스님과 동료들, 도룡뇽이 포함되었다. 스님의 

단식투쟁으로 공사는 3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2006년 대법원

이 공사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도롱뇽의 법적 지위를 사

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하는 판결을 냈기 때문이

다. 

 

도롱뇽이 무슨 뭐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그게. (…..) 도롱뇽, 그 도롱뇽 하, 

도롱뇽이 뭔데. 그거 참~ 그 아주, 그거 때문에 4년인가 몇 년을 갖다가 스

돕해가지고 (…) 그걸 막말로 무시하고 그냥 했어야 돼. 거기에 소모된 돈

이 얼마나.. 그거는, 일면만 봐. 아주아주 요만한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 

변하고 동물이고 뭐 저 먹거리도 변해가는 게 많아. 그걸 일일이 그거 가지

고 환경을 따지고 있을거야?(D_3차) 

  참여자들은 중대한 국가 정책이 저해되었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국가 

비용이 손실되었다는 점 때문에 해당 사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도롱뇽과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즉 국가적으로 볼 때 “아주아주 요만

한” “일면”이 된다. 그래서 C에게는 이 소송이 이해가 안된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된다.      

C: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지. 그 도롱뇽이 뭐 꼭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롱뇽 때문에 그건 핑계지. 그럼으로써 몇 천억을, 몇 천 억, 내가 얼만지는 기

억을 못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 그런 국가적인 큰 손실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뿐이지, 그거는 환경 문제를 진정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면에 

득실이 다 있어요. (..) 더 손해보다 이익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뭐 물론 뭐 개구리 뭐 두꺼비나 뭐 도롱뇽이나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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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도 있고 다 했지만 그거는 반대를 위[해] 그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했

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는.

연구자: 그러면 무슨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C: 그렇죠! 고 하나만 봐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되죠. 응? (..) 사패산 

터널도 (..) 그거 터널을 뚫어 갖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해갖고 몇 년을 가가지고 

거기도 돈 손해를 엄청나게 봤더라고 국가적인 손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C_3차) 

  비용편익 접근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 중 하나

다. 비용편인 접근에서는 환경의 가치가 인간 중심의 위계,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되며, 환경의 다양한 가치들이 평가될 수 없다(최병두, 

2005). 인간, 혹은 국가의 국민만이 유효하게 고려되는 공리주의적 기반 

위의 평가에서 포기되는 쪽은 ‘사소한’ 비인간과 자연환경일 수밖에 

없다. 국가 및 성장과 저울질할 때, 환경은 항상 가벼운 쪽이었다.      

  화이트헤드 외(Whitehead et al., 2007)는 ‘국가-자연’(state-nature)

을 이야기한다. ‘국가-자연’이란 근대 국가에 의해 자연이 본래 갖고 

있었던 물질적 특성 또는 생태적 맥락이 제거되어 추상화된 자연이다. 

화이트헤드는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을 빌려 국가가 하나

의 ‘사회생태학적 네트워크(socio-ecological network)’ 또는 ‘틀짓기 

장치(framing device)’로서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집중화와 영역화 등의 

전략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국가-자연’이 담론적·물질적으로 구성

된다고 설명한다(김준수, 2018; 황진태와 박배균, 2013). 이때 ‘국가-자

연’은 그 사회적 의미나 가치는 박탈된 순수한 객체로서 과학적 조사 

및 착취의 대상으로 발명된다. 

  한국의 생존 지향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자연’은 주로 경제

적인 측면으로 축소 환원되어왔다. 생존을 위한 성장과 개발에서‘국가-

자연’으로 축소된 환경은 항상 주변화된다. 참여자들에게 환경이 실질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직접적인 ‘생존’과 연관될 때뿐인 것으로 보

였다. 참여자들은 “서울 오면은 공기부터 나빠가지고 막 목이 가래가” 

낄 때나 “환경 오염 안 된” 비싼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해야 할 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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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이 되어 “오염되지 않는 물, 지하수는 먹기가 힘”든 때(C) 

환경 오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니까 GNP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공해에서 벗어나서 신선한 공기

를 마시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나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

부, 학생도 그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C_3차)

  환경은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배경 또는 도구로 협소화되는 

것이다. C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그런 쾌적한 환경, “잘 다듬어”

진 환경, 그러면서도 인간이 많이 건드리지 않은 환경이다.    

일본의 후쿠오카 있어요. 저-기 그 북해도. 거기는 가본 중에 제일 그래도 

잘-돼 있는, 참 잘 자연이 잘 다듬어지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인간이 많이 

욕심을 안 부리는 곳은 일본과 후쿠오카-홋카이도, 후쿠오카가 아니라 홋카

이도. 어 거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아 참 일본 여기는 

참 괜찮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C_2차)

  환경의 ‘국가-자연’으로의 축소는 의미나 가치 면이 아니라 실질적

인 인식 범위의 축소로 연결된다. 원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여자들은 

원전의 위험이 그 효용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탈원전은 “빈

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C)이라고 봤다. 참여자들은 공통

적으로 원전의 위험에서 “우린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련 애들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런거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은 (..) 그거는 바다 해일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 소련(..)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돼.(A_4차)

 “우린 안전하다”는 근거에는 지질 지형도 포함된다. C는 “우리나라

는 일본하고 달라서 지질학적으로 단단한 나라”로, “불의 고리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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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않기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때 위험은 국가 단위로 가동된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계선상에 해협에 큰~ 방어벽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진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 홋카이도 제일 거기는 

백두산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 가지고 백두산 쪽에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

요. (..) 백두산은 지진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 우리 

백두산이 터져도, 여기는 영향이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연기가~ 뭐야 

뭐예요. 화산재도. 저기 뭐야 일본 쪽으로 많이 간다고, 편서풍이 불어가지

고. 우리는 큰 영향이 없다니까. (C_3차)

  참여자들의 ‘국가-자연’관이자 환경관에서 원전 사고의 영향은 국가 

단위로 깨끗이 갈라지고, 폐기물 보관의 위험성은 국가와 전문가가 해결

해줄 것으로 믿어진다. 국가 단위 위험 인식과 국가 역할에 대한 신뢰는 

참여자들이 흔들림 없이 원전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 기반 덕분에 

기후변화 대응은 단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차원으로 협소화될 수 있고, 

원전은 그 협소화된 차원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라는 

수사를 획득할 수 있다.  

  

2) “환경은 좌파야”

  환경은 주변화되고 협소화되는 것을 넘어 타자화되고 나아가 적대화되

기도 한다. 환경은 대부분의 경우 성장과 개발의 반대항으로 제시되어왔

다. 환경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눈을 뜨기 시작”(B)한 것은 “먹고 살만”(C)해진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였다. B는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

와 언론이 주요하게 역할했다고 진술했다. 

옛날은 다 거의 굴뚝 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 2차 산업. (...) 옛날에는 거

의 까만 연기가 올라왔다고.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심각성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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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느꼈지. 그러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사람이 이제 환경으로 의해서 사

람이 아픈 거 우리 직접적으로 보고 이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하

고 많이 하는 걸 함으로써 또 언론에 많이 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들

이 많이 느끼기 시작했지 않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B_3차)

  이에 대해 구도완(1996)은 환경 위기는 우발적 사고를 통해 대중들에

게 인식되며, 이러한 사고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은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공해에 대응

하는 공해지역 중심의 환경운동은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경제성장과 

억압적 국가주의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 환경운동의 시작점

은 보통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 반공해운동협의회(1984), 공해반대시

민운동협의회(1985) 등 환경 운동 조직들이 세워진 1980년대로 이야기된

다. 초기 환경운동은 반공해운동으로 이루어졌으며, 1983년 온산화학공

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병, 원진레이온 공장의 이황화탄소 중독증(1988),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유출(1991) 등을 다루었다. 참여자들이 ‘환경 문

제’를 인식하게 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당시 폐쇄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초기 지식인 중심의 환경 운동 조직

들은 민족 민주 운동과 동맹하여 급진적 변혁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구

도완(1996)은 이를 ‘좌파 환경주의’ 담론으로 분류한 바 있다. 환경 위

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국가주의이며 이들을 극복하고 불평

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담론은 1980년대 말 

민주화로 정치 체제가 비교적 개방되는 한편 현실 사회주의권이 해체되

면서 약화되고, 이후 환경운동에서는 다양한 이념과 담론이 모색된다.  

이 중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 환경담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지

속가능발전 담론으로, 이는 정부,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환경

운동 조직들에게서도 많이 관찰된다.         

  C는 환경단체를 “좌파”로 인식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했다. 

연구자: 그럼 환경단체 하면은 조금 인식이 어떠세요?

C: 다~그런 애들이 다 그런 좌파 애들이야. (..) 왜 그런가 하면 환경단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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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애들은 네거티브 애들이, 예?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애들이 많아요. 네

거티브 애들이 거의 좌파 성격이야. 다. 네거티브는 우파는 포지티브고 좌

파는 네거티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깃발을 드는 사람들은 거의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많거든. (C_3차)

 

  환경운동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 참여자들이 환경 운동을 좌파로 받아

들이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상당수 환경운동조직

들이 참여자들의 기본방향인 경제성장과 일치하는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택하게 되었음에도 ‘환경=좌파’의 인식이 불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구도완과 홍덕화(2013)는 1993-2011년 사이 환경단체들의 주력 분야는 

생활과 직결한 환경 문제, 대규모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핵문제와 

생태보전 등이었다고 분석한다. 환경단체들의 정부와의 협력은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가장 활발

했다. 환경운동단체의 위상이 강화된 것도, 개발세력과 비등하게 겨루어 

대규모 개발을 철회 또는 일시 중단시킨 사례들도 동강댐, 새만금사업, 

천성산 터널 등 이 시기에 집중되어있다. 환경운동과 정부와의 협력은 

참여정부 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로 환경운

동은 정책과정에서 배제된다. 

  ‘환경단체=좌파’라는 참여자들의 인상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시기의 기억을 중심으로 재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은 “한국 환

경운동의 잘못된 진화”라는 부제의 2012년 월간조선 기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고에서는 환경운동이 진보 정권하에서 정치권력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 등 국책사업 공사

가 환경단체 반대로 중단되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5조 3천억원으로 추

정했다. 한국 보수 개신교 연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좌파와 동일시했다(김신영과 

윤순진, 2013). 이는 “좌파는 네거티브”라는 C의 말과, 또한 D와의 4차 

인터뷰 중 D를 찾아온 D의 친구가 연구자에게 전한 당부의 말의 맥락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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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좌파 세력이 많았다고. 그런 데

서 과연 진정하게 우리 저 뭐야. 환경을 염려하고, 하러 왔는지, 아니면 자

기네들 주사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 이념 때문에, 그쪽을 유도하기 위

해서 참여했었는지, (...) 그 좌파 세력에 의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력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좋게 유도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반대하지 않고 그 비용을 그쪽으로 투여했으면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건데. 

  참여자들에게 있어 환경단체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세력

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냉전식 생존주의의 논리상 “반공주의의 회로

판”(권혁범, 2000)을 타고 좌파, 공산주의와 연계되며, 이 논리는 환경운

동의 일부 역사적 사실들로 뒷받침된다. 

  또 하나 참여자들이 환경단체와 좌파의 공통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

징은 이상적이고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모두의 평등을 주장

하는 공산주의가 “이상은 좋”지만(D), “현실에서는 괴리가 상당한” 

“허울만 좋은 거”(C)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계급이 없을 수가 

없”(B)기 때문이다. 좌파도 비슷하다. “말을 도덕적으로 하”(A)면서 

“잘 사는 나라를 갖다 지금 (...) 말아먹는”(D) 세력이다. 그러니 “국가

의 (..) 미래”(A)를 생각하지 않고 국책사업 반대를 밀어붙이고, 국가 성

장의 말 그대로 핵이 되는 원전을 “상식적으로 생각 안하고” “너~무 

그 이념적인 정책으로”(A)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환경단체=좌파의 인식 상 참여자들은 환경운동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한다. 참여자들 중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던 C

가 기후·환경운동에의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이

용”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알아요. 환경은 중요하고 우리가 인류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걸 알

아요. (..) 그치만은 알지만 걔네들은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걔네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 72 -

라고 그러는 거지. 환경 보존해야 되고 환경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초등

학생도 아는 일이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C_3차)

  C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한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자: 이게 환경도 그렇고 사실 기후 변화도 그렇고 다들 이제 심각하다

는 인식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뭐 좌우할 것 없이 좀 나

서야된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C: 좌우……할 것 없이. 진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해야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걔네들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

가 있는 거지. 정치적인 걸 빼고! 좌우를 빼고! 정말로 이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C_3차)

 



- 73 -

다. 생존주의의 환경담론: ‘생존’할 수 없는 생존주의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생존주의의 마음, 진화론적 역사관과 인간과 국

가 중심의 위계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이 문제화되지 않고 주변화되고 

협소화되며 나아가 타자화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했다. 참여자들에게 기

후·환경 문제는 중심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

로는 인식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기후·환경 문제에의 접근 

관점을 환경담론으로서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토대로 삼는 것은 드라이

젝의 환경 담론 분류다. 

  드라이젝(Dryzek, 1997)은 "세계를 이해하는 공동의 방식"으로 담론을 

정의하며 환경담론을 분류한 바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환경담론은 산

업주의로부터 탈피가 근본적인가 혹은 개혁적인가, 답습적인가 혹은 창

조적인가의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 생존주의*, 문제해결,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 - 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주의, 행정적 합리주의, 민주적 

실용주의, 경제적 합리주의, 생태적 근대화,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

의 등의 9가지로 다시 세분화된다. 생존주의*4)는 지구와 자원과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산업주의로부터의 전면 탈피를 요구하는 담

론이며 산업주의 기반 위에서 답습적으로 움직인다. 녹색근본주의는 산

업주의로부터 근본적이고 창조적으로 탈피하려는 담론이다. 문제해결 담

론은 환경문제를 정부나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풀고자 하며, 지

속가능성 담론은 환경과 경제 사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세부 담론

은 주요 4개 담론에 속하는데, 단 프로메테우스주의는 생존주의* 담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항으로서, 기존 산

업 경제 지지자들로서 제시된다.

4) 이론적 배경 절에서 언급한 대로, 드라이젝의 환경 차원에서의 생존주의를

김홍중의 생존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생존주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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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드라이젝의 환경담론 분류 

*출처: 드라이젝(Dryzek, 1997) 재구성 

 구도완(2006)은 드라이젝의 담론 분류의 두 기준 모두 산업주의로부터

의 탈피와 관련되어 있으며 답습적/창조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류

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드라이젝의 담론을 

참고하며 변형해 산업주의의 개량/변형, 낭만주의/합리주의의 두 가지 기

준을 제시한다. 산업주의를 유지하며 개량하느냐 혹은 변형(transform)하

느냐,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하는가 반이성과 탈근대에 근거하는가에 따

라 환경담론은 생태권위주의, 지속가능발전론, 녹색 낭만주의, 녹색합리

주의로 나눈다. 생태권위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변화 없이 권위주의적 

정치 동원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이다. 지속가능발전

론 역시 산업주의·자본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

경 문제와 빈곤을 해결하려는 담론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주체는 민주적 

국가다. 녹색낭만주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녹색합리주의는 합리성과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주의와 자본주의를 변형하고자 한다. 

  구도완(2006)의 도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드라이젝의 분류가 환

경 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세분화해 놓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담론 분

석에 유용한 지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산업주의

탈피
개혁적 근본적

답습적

문제해결

생존주의
프로메테우스

주의
행정적

합리주

의

민주적

실용주

의

경제적

합리주

의

창조적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

지속가능성
생태적

근대화

녹색

낭만주의

녹색

합리주의



- 75 -

분류를 기본하고 구도완(2006)의 분류를 참고하기로 한다. 참여자들은 기

본적으로 산업주의와 경제성장을 자연시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문제에

의 실질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문제해결 담론, 특히 행정적 합리주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세계관 및 역사 인

식에는 생존주의*(A, C, D) 혹은 프로메테우스주의(B)의 양상이 드러난

다.

 

1)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담론: “뭘 하긴 해야돼” 

  참여자들의 일상적 행동 중에는 최근 친환경적, 탄소중립 행동의 카테

고리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다. 기후·환경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던 C

는 항상 개인컵과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나는 병원에서 지금 출근해도요. 컵 같은 거 직원들 그거 쓰지 말아라 그래. 자

기 자기 컵 스댕컵 하나씩 아니면 유리컵, 자기 컵 뚜껑 있는 거 그거 준비했다

가 (..) 마시고 버리고 왜 그런 짓 왜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식기 세척기 (..) 쓸 필요 없이 

(..) <장바구니 꺼내며> 이런 이런 거 꼭 갖고 다니면서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환경 땜에 전부 다 이거 조그만 것부

터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C_3차) 

  C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한다면” 기후·환경 관련 서명이나 집회

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B는 기후·환경에 있어서“몸으로 뛰지 

않았지만 생각이 많이 가있다”고 말한다. 재활용 제도나 일회용 봉투 

또는 빨대 등 일회용품 금지 제도에 “적극 호응”을 한다는 것이다. 모

든 참여자들은 최근의 기후·환경 행동 장려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예전

부터 꾸준히 소위 친환경 행동으로 분류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등산을 자주 다니는 A는 산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넝쿨을 정

리했다.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물건을 오래 쓰는 등의‘근검절약’은 대

부분 참여자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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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때는 못 먹고 못 하니까 절약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 두 숟갈을 쌀을 

덜어 놔. (..) 그걸 학교를 가지고 와. 그걸 못 먹는 사람들.. 한 숟가락 덜 

먹으면은, 열 사람이 한 숟가락을 덜 먹으믄, 열 숟가락이 되지. 한 사람이 

먹게 되지. 그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런 거야. 근검절약이라는 건 

모든 걸 아껴가지고 덜 쓴 만큼의 여유분이 남은 그걸, 나눠 쓰는 거라구. 

그러니까, 열 사람이 열 사람이 있어야 한 숟가락 가지고 나가지고 한 사람

이 더 먹으면 한 사람 살릴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D_4차) 

  모든 게 부족한 시절 함께 살기 위해 아껴야했던 ‘근검절약’의 행동

은 최근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실천 행동들과 겹치는 지점이 많

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개인적 행동들은 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

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된다고 봤다.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가 

꼽혔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유사하다. 입소스(Ipsos)의 2022년 설

문조사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

여를 감소시킬 책임이 있는 주체 1순위로 정부(90%)를 꼽았는데, 이 응

답율은 31개국 평균치(77%)를 상당히 큰 차이로 웃돌았다. 그다음으로 

기업(89%/평균76%), 그리고 개인(81%/평균74%)이 뒤따랐다. D는 “파괴

하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복구는 개인이 못”한다고 말했다. C도 그

랬다. 

내가 나부터 해야 되지만 나부터 한다고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든가 안 하면 그거는 뭐 정말 요원한 거죠.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

렇게 되더라고요. (C_2차)

  A는 “인구밀도가 높고” “공업 국가”인 한국은 불가피하게 환경문

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감소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노

력은 “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전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는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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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에 있다고 본다.   

 자유롭게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그렇게 이동 인구도 별로 없는데 도로를 그런 식으로 (..) 방만하게 도로

를 닦아가지고 (..) 그것도 농지 훼손이고 자연 훼손 아니야. (..) 산을 뚫어 

봐 자동적으로 거기에 물을 흐르던 물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자연은 자연적

으로 흘러야 되는데, 산을 뚫고 산을 중허리를 갖다가 터널 뚫어버리면은 

물 그게 틀리잖아. (..)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첫째, 나는 우리나라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안돼, 민주국가는 안 돼. 안 되고 조금 우리나라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제적인 국가가 좀 돼야 돼. (A_2차)

  여기에서 관찰할 점은 천성산 터널 공사에 있어서는 개발을 지지하던 

A가 산을 뚫는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

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방만한 개발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A에게 국책사업, 즉 ‘나랏일’은 절대적이지만, 무분별한 “국민 욕

구”에 기반한 민간사업들은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 통제의 주체는 역시 정부다.  

그게 [지역 도로 공사] 이제 할 때는 뭐 정치인들이 이놈들이 공약한단 말

이야. 응? 쉽게 말해서 곧 닦겠습니다. 듣기 좋잖아. 그럼 또 거기에 협잡한 

놈이 누구야 건설회사란 말이야 공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정치인하고 협잡

해가지고 막 닦는 거야. 근데 국가적으로 뭐냐, 그거 도로 (..) 관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들어. (..) 돈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국민 세금이 

나온다고. (..) 그것도 자연 파괴 행위 아니야. (...) 일본 국가 한번 가봐. (..) 

필요한 데만 도로 닦아 놨다고. 한국 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안해놨어. 이

게 전부 다 민주정부라는 소위 말해서 민주 정부라는 놈들이 국민이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하는 정책에서 나온 거야. (A_3차)

  A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한국인들’이 다 믿을만한 존

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상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한국인의 “국민성”은 “선진국 국민”이 되지 않았다. 이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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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응의 주요 행위자는 역시 정부이며, 정부는 위계적으로 국민들/

사업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C와 D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A, 

C, D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1971년

에 도입된 그린벨트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지금 그린벨트가 거의 많이 줄어들었지만, (..) 세계에서요. 제~일 잘했던 게 

그린벨트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린벨트를 다 망가뜨려갖고 집을 짓고 다 

했으니까. (C_2차)

  D는 그린벨트를 언급하며 박정희를 “환경의 제일 일인자”로 칭하기

도 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산업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인 정치 동원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

고자”(136-137)한다는 점에서 구도완(2006)이 제시한 생태권위주의의 전

형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최우선목표는 어디까지나 

생존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성장이므로, 환경정책을 최우선시

하는 생태권위주의와는 그 초점이 달라, 어디까지나 문제해결 담론의 영

역에 머문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환경

정책들은 개발의 주변부를 관리하는 정도에 머문다. A는 대국민 환경교

육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후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그게 없다고. 단 할라 그

러면은 뭘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는 거 이거 그, 그런 운동을 해야 돼. (..) 또 뭐 쉽게 말해 일회용품 사

용을 좀 자제한다든가, 그 컵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려버리고, (…) 그런 거

를 (..) 교육을 시켜야 돼. (...)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된다고. (A_4차)

  한편 B는 특히 전문가들의 역할을 중시했다. B는 천성산 터널 공사 과

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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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지. 각 교수들, 주로 교수들한테 많이 하겠지. 

(...)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장기간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내렸겠지. (..) 그러니까 쭉 해가 결론 내려가 

여기 기관 a b c d 기관 다 맡겨가지고 공통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 영향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 

학자들이 또 그런 양심을 또 안 팔잖아. 학자들이. 자기가 결론 잘못내가지

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책임이 따라야지. (B_3

차)

  B의 의견은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행정적 합리주

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중 하나로 위치시키며, 국가

의 권위보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 그린벨트를 높이 

평가하던 C는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

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모든 사업은 다 검토를 하고, (…) 문화 무슨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환경청, 

여기저기 전~부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 우리가 조그만 땅을 개발을 

해도 (...) 환경심사도 받고 다 하거든요. 평가를 받고~ 그, 수박 겉햝기 식

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익을 따져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 살펴

보고 다시. (C_3차) 

  비용편익 분석과 위험 분석 기법은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에서 많이 쓰

이는 기법이기도 하다. 비용편익 분석의 암묵적인 전제는 공공 정책 결

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며, 일반 대중이나 비전문가는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에서 자연은 인간의 문제 해결

에 종속된다. 인간은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 위계는 전문지식으로 정당

화되며 그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전문가와 관리자다.

  환경 문제 대응의 기본 행위 주체가 되는 국가로서의 모범 사례는 선

진국이다. A는 노르웨이와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언급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 자원이 풍부하고 국민들이 땅덩어리 넓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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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장 안 세워. (…) 그리고 또 이런 것[플라스틱 물통]도 많이 쓰지 않아. 

그게 선진국이라고. (A_4차) 

   C는 “GNP가 환경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GNP가요 곧 환경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이북 같은 경우는 완전 민둥산이에

요. 걔네들은 엉망이야 엉망, 환경이-왜냐하면 GNP가 그렇게 (..)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무에다가 불때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GNP도 환

경하고 같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C_2차)

  이전 절(연구결과의 2-가-3))에서 봤듯이, GNP가 높은 “미국이나 선

진국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은 “환경 나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안 하

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수록 나는 공해에 가까운 것들은 만지지를 않고, (..)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갖고 (...) 그러니까 GNP가 높을수록 모든 공해적인 

거 내 몸에 그 기후위기나 뭐 이 모든 게 나빠질 거는 안 한다는 거죠. 

(C_3차)

  A와 C의 선진국에 대한 언술에서는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의 

특징이 발견된다. 생태적 근대화는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보

다 건전하게 재구성하여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이다. 크리스토프(Christoff, 1996)는 이 중에서도 약한 생

태적 근대화와 강한 생태적 근대화를 나누어 논한 바 있다. 사회경제체

제의 광범위한 생태적 재구조화를 고려하는 강한 근대화와 달리 약한 생

태적 근대화는 국가 단위 위주의 경제중심주의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

결에 중점을 둔다. 드라이젝은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지속가능발전 담론 

하위에 위치시켰지만,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만 놓고 보면 이는 문제

해결 담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에서의 

의사결정은 과학·경제·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기술조합주의적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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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 담론 중 행정합리주의와 통한

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은 생태적 근대성으로의 단선적인 발전 경

로를 상정하는데, 즉 모든 나라는 산업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생태적 근대

화를 달성하는 진화론적 도식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약

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행정합리주의 담론에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완하는 차원의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중간 정리하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과 산업주의·자본주

의 체제를 당연 전제하고, 환경 위기는 하나의 해결할 문제로 보며, 해

결의 주요 행위자를 국가 내지 국가의 엘리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의견은 드라이젝의 문제해결 담론,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적 

합리주의 담론, 그리고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약한 생태적 근대화 담론의 

지평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 차원을 넘어서면, 참여자들

의 ‘문제해결’은 한계에 부딪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 차원 문제 해결의 한계: 

 “중국을 봐”/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주체성이 요

구된다는 지점에 다다를 때, 한국의 책임성은 순식간에 희석됐다. 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 책임성 희석의 수사는 “중국을 봐”와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였다.       

D: 해결을 하나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 개인이나, 소그룹 가지

고는 안 돼. 다 같이 참여를 해야돼. (...) 파괴하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복구는 개인이 못해.

연구자: 그럼 전체라면 그러니까 정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D: (…) 크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돼. (…)

연구자: 그러면은 그걸 정부랑 국제사회랑 기업이랑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가..

D: 원래 파괴자는 요만큼인데, 이걸 복구하려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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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고거보다도 더 큰 조직체, 아주 끝에 가서

는 국제,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제, 그린피스 같은 게 국제적인 

거 아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괴하는 건 중국 놈들이 제일 많이 

파괴하고 있잖아 지금. (D_4차)

습..그거는 내가 보면..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 되고, 세계가 전부 다 같이 세

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으로써 국가는 국가대로 따라가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리면 개인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데? 우리는 뭐 개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국가가.. 뭐 우리나라만 해서도 

안되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계가 다 같이, 그거에 대한 연맹이 돼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하나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나라

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거든 이건 우리나라는 쬐그만데 뭐.(C_2차)

  노가드(Norgaard, 2006)는 노르웨이 한 지역사회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

신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평범화 또는 최

소화하는 부정(denial)의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참여자들

은 탄소배출 영향이 큰 미국 이야기를 꺼내들거나(“미국이 중요해

(America as a tension point)”), 나라 인구가 적다는 것을 강조한다거나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야(Norway is a little land)”) 하며 노르웨이의 

배출 책임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인지 전략이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중국을 보자고. 이 중국에는 십억이나 넘는 나라에 있어, 저

기에서 나오는 (..) 자연재해, 폐해, 오폐수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규모지.] (B_3차)    

우리나라가 한다고 그래도 땅 덩어리가 조그마한 데다가 한계가 있잖아. 

(A_3차) 

 “중국을 봐”와 “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 하겠어” 수사는 Lamb 등

(2020)이 정리한 기후지체담론 중 ‘책임 전가 담론’ 상의 ‘그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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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주의(Whataboutism)’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담론에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니 더 큰 책임이 있고 

자신의 배출 책임은 적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이들이 먼저 행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A와 C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차피 뭐~든 간에 미국이 앞서 나와야 돼. 미국이 안 나와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 (A_3.5차)

사실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세계를 다 이끌어가는 데가 미국

이잖아요. 미국은 (..) 달러를 자기네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나라고-뭐 

미국은 모든 경제 성장도 모든 군사력도 모든 거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

라[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면 뭐 끝이 누가 되든 간에 끝까지 그리 가지 않을까 생각해

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들은 그래~ 좀 더 늦추자 늦춰보자 좀, 그렇게 

릴렉스하게 가자 그러지만 말로만 그러지, 사실은 그거를 이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C_2차)

  이는 참여자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참여자들은 환경보다 

인간이 위에 있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불평등이 자연시되는 위계적인 세

계에 존재한다. 국가간에 선진국-후진국의 위계가 있으며, 선진국 중 1

순위는 미국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면 미국의 리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계적인 

합의가 된다면 합의 사항의 실행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긍정적이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묻자 참여자들은 모두 긍정했다. 

그거는 내가 보면 잘 사는 나라는 당연히 있어야죠. 자네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모른다 모른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 아 지네가 잘 살기 

위해서만 내뿜는 탄소세를 세계에 아무 죄 없는 나라가 그걸 함께 영향을 

받아선 안 되잖아요. (C_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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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줄이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하다. 왜, 어차피 그거는 기업에서 부

담이 가더라도, (..) 기후 변화로 생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

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된다. (B_3차)

  A는 이 밖에도 “선진국이 선도해가지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세계

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

기까지다. 끊임없이 생존수영을 하는 약소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바는 

미약하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미약하니 참여자들은 기후 

문제의 해결 양상을 선진국이 주도하기를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연구자: [국제 단위 공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D: 어렵지. 여기 선을 그어놓고, 니 나라 내 나라야. 근데 제3국에서 지랄한

다고 되겠어. (D_4차)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이, 이걸 늦춰주면서 우리 그 후진국 사람들도 좀 도

와가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데- (..) 뭐 말은 해도~ 후진국 도와주기는 

도와주겠지만 그것도 뭐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자기네들이 좀 더 더 잘 살

라고 예를 들어서 뭐 록펠러나 뭐, 네? 아주 쉽게 말해서 클린턴 같은 대통

령 이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 아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

야하는데 그런 사람이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대, 말로

만 할 뿐이지 사실 실질적인 큰 기대는~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자기네가 안 하는데 뭘, 우리가 뭐 되겠어요 그게? (C_2차)

 그거는, 그거는, 인간이 있는 한은, 생각은 그런데 그게 실천이 되겠냐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지?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되겠냐고. (..) 세계 각국이 

하겠다. 할 수 있겠냐고, 그게 안 되지. 특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고 또 후진국은 후진국 나름대로 아니 너네들 하면 우리는 

못하냐 또 그게 있을 것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잖아. (A_3차)

  이러한 전망은 비관적 역사인식으로 연결된다. 역사인식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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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참여자들은 또다른 환경 담론을 드러낸다. 

3) 생존주의* 또는 프로메테우스주의: 

“이러다간 다 죽어”/“발전은 영원할거야”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A, C와 D가 보기에는 잘 해

결되기가 힘들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한 방향으

로 움직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항상 내가 현재보다 더 이제, 더, 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

잖아 그지? 한이 없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 지구 기후 문제를 갖다가 인간이, 좀 그 원시적으

로 살아야 하는데, 원시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지? 조

금 더 뭐 내일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잖아. 그건 참 굉장히 

힘들고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A_3차)

(..) 인간 스스로 파멸을 만들어, 해서~ 그냥, 지 살 깎아 먹는 지가 죽는 줄

도 모르고, 자손들이 끝내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우선 갖고 오는 그.. 그 뭐 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그

냥.. 자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 인간이 지금 이미 이기적인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다 아시잖아요. 성악설이나 성선설이나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 우선 그

냥 좋을라고 자꾸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C_2차)

  “이기적인” 인간의 “한이 없”는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악순환은 계

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밝을 수가 없다. A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향후에는 “멸망될 확률”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인간이 점점 더 편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응? 뭐 하자면 하여튼 

앉아있으면 편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편해지기를 원할수록, 자꾸 그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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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원은 고갈되는 거야. 고갈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게 참 내가 보

기에는 큰 문제 같아. 그리고 앞으로 수 년 후면 인간이 내가 볼 때는 멸망

될 확률도 있다고 봐. 인간이 멸망될, 왜냐면 뭐 남극 없어지고 북극 없어

지고 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해버리면 (...) (A_3차) 

  이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 생존경쟁의 세계관에서 ‘본능’이라는 이름

으로, 또 생존을 위한 필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D는 영원히 계속

되는 이념경쟁의 장에서 인간의 욕심, 즉 “나만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는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전

망한다.  

D: 언젠가는 [지구가] 없어지고 그렇게 돼. 지금 첫째는 그 크게 보면 원자

력, 원자력..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거

까진 좋았는데 폭탄을 만들어. 그 살생이야. (..) 그러니까 더불어 살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

연구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은 나중에 언젠가 다 망한다는 그 생각을 그럼 

하시는 거예요?

D: 그러니까 지끔, 자유진영하고 공산주의고 싸우잖아. (..) 그 이념 전쟁. 

이게 영원히 없어진다고 보질 않아.(..)

연구자: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끝날 수

가 없고.

D: 영원히 끝나지 않아 난 끝난다고 보지 않아.

연구자: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좀 파괴될 거다.

D: 파괴된다. 지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걸 부르짖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환경 환경 그래가지고 그린피스 뭐 다 그렇게 해도, 그래

도 여기까지 오잖아. 지금도 파괴가, 더 많지. 재생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파

괴가 더 많아. 계속 미루어지지 복귀가 안 되잖아. 복구하자고 애를 쓰지만 

부르짖으는 그 열 개 파괴하면 두세 개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 그 정도야. 

(D_4차)

  GNP와 환경개선이 비례한다고 했던 C는, “GNP하고 정서적인 메말라

감은 비례하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이기적인 마음이 “정서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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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본능적으로 딱 박혀 있는” 인간들은 “끝내는” 다 망가질 것이

다. 

우리 GNP하고 그런 정서적인 메말라감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 그런 것

들은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 그걸 좀 늦추자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더 잘 살려 그

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적인 게 내 정서적으로 내 몸에 본능적으로 딱 

박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게. 힘들죠 그게.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건

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망가질 거야 끝내는. 끝내는 그게 끝내는 

망가지고 말 거예요. 뭐 몇십 년 몇 백 년 후가 몇천 년 후가 되는지 몰라

도 끝내는 망가질 거라고 보죠. 지구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야 저는. 끝

내. (C_2차)

  참여자들의 이러한 의견은 드라이젝의 환경담론 분류 중 생존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주의* 담론에서 생태계는 한계를 가진 자

원으로 이해되며, 이 생태계가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기본 메타포로 삼는다. 여기에서 생존하

기 위해서는 환경과 자원 보존을 위한 상호 강제가 필요하고, 그 행위 

주체는 엘리트들이 된다. 위계를 자연시하는 생존주의* 담론에서 대중은 

자기 통제의 미덕이 없으며, 엘리트 집단에 의해 관리조정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드라이젝의 생존주의*의 생존, 즉 지구적 한계

로부터의 생존보다는 냉전식 생존주의의 생존, 즉 이념경쟁과 빈곤으로

부터의 생존을 우선시해왔기에 전형적인 생존주의*로 분류될 수는 없다. 

지구적 한계로부터의 장기적인 생존은 일단 이념경쟁과 빈곤으로부터의 

지금 당장의 생존을 선취하고 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것, 지금으로서

는 신경쓸 여지가 없는 것이었기에 참여자들은 생존주의*를 강력히 표방

하지 않고, 당장의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책으로 

문제해결 담론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구적 한계에 대해서는 불가지론

으로 언급하지 않는 문제해결 담론의 기본 입장과는 달리, 참여자들은 

깊이에서는 생존주의*의 세계관을 담지하고 있다. 생존주의* 차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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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주장하지 않을 뿐이다. 장기적 생존이 당장의 생존에 밀리기도 하

지만, 장기적 생존의 해법에 있어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주도권도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엘리트 집단, 즉 전지구적 차원

에서는 선진국들이고 미국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는 

것이,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끝없는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B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기후변

화로 인한 우울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언급하던 중 B는 말했다. 

B: (..) 모든 국가를 이끄는 것은 소수가 뭐 옛날에는 2프로인데 요즘은 한 

5프로라고 하더라만은 그런 소수의 5프로가 전체를 끌고 간다는 식으로, 이 

어린이들도 그래서 그 중에서 2,3%라든지 이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

을 보는 사람, 보는 애들은 그것도 맞아.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또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밝은 면을 또 보고 나가는 어린이가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가 자꾸 발전하는 거지. 

발전, 진보, 발전, 과학이 발전하는거지.

연구자: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B: 그러게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을 못하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pc라든지 

이거 pc라는 pc가 이렇게 컴퓨터가 뭐 몇 세대 컴퓨터 뭐뭐 지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했겠어요? 메타버스라는게 전부 보니까 나는 안 봤

는데, 이게 쓰면은 내가 생산하는 거, 뭐 사회가, 뭐 다 그대로 다 움직인다

며, 그런 생각도 못하는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발전이란게 어떻게 

발전될지 상상할 수가 없지. 지금 크는 애들, 자라는 세대 애들이 또 그렇

게 발전시켜 나가겠지.

연구자: 발전이라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B: 그렇지. 과학이 앞서야만이 과학이 앞서야만이, 또 경제가 따라가겠지. 

따라가겠지. 먹는 것도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먹는 거도. 먹는 것

도~ 뭐 요즘 뭐 티비도 음식 만드는거 보니께 별 것 다 있더만. 마찬가지

로, 삶이 여유로워지고 나아지면은 또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나아지면 그 

다른게 또 발전 또 한다고, 어떤 발전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상상을 못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B_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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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과학의 발전을 필두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대응에 있어서

나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나갈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B의 생각은 드라이

젝의 프로메테우스주의 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포스터 문구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로 대표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주의는 인간과 과학기술

의 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담론에서는 진보와 경제

성장을 선으로 바라본다. 이 존재론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자원/생태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오염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담론에서는 인간이 인간 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위계 구조, 그리고 인간 간의 경쟁이 자연스러운 관계로 

인식된다. 엘리트들만을 행위 주체로 보았던 생존주의 담론에서와는 달

리 프로메테우스주의에서는 대중들 하나하나를 잠재적인 문제해결자로 

인식한다. B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묘사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생활의 욕구라는 것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경제적으로 뭐, 모든 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생활이잖아요. 그러고 이게 그런 욕망 욕구가 그

게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멈출 수는 없지만 (..)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함으로써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자연 재해가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지. (..)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 나아

가야 된다. (B_3차)

  B는 인류도 “자꾸 발전해”왔다고,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쭉

쭉 진화”하며 “올라왔”다고 인식한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진보는 계

속된다. 이 진보와 진화의 여정에서 인간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기후

변화도 종국에는 해결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분야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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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를 덜 생산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제를 엄청 하고 국가적으로 각 수반

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유엔이 있고 해가 자꾸 그렇게 줄여 나가자고 협

의하잖아요. 협의해도 잘 안되지만은 그래도 만나, 안 되지만은 또 만나고 

또 또 회의해 보고 또 회의해 보고 하는 가운데 좀 나아진다. 또 시민단체

도 자꾸 고발고발고발함으로써 개선이 금방 단박에 안 돼도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진다. (B_3차)

  B는 과학기술에 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인류의 미래는 “오폐

수”나 “공장” “꿀뚝”의 매연을 “완전 정화시키는 기술”이나 전기 

자동차 등의 기술 발전, 아니면 결국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달나라로 이

주를 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 달나라를 우리 왜 갔냐 그러면. (...) 그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 과학

자들이 지구는 변한다, 멸망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손을, 인류는 

항상 이렇게 또 딱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달나라 간다든지 화성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아니

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앞으로 몇십 년 몇 백 년 

후에는 또 달나라 가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정착을 하면서, 또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공기가 있느냐 없느

냔데 그 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은, 또 인간이 살 수 있

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겠지. 그죠? (B_3차)

  선형적인 진화론적 역사관과 위계관에 기반한 생존주의 마음의 도식에

서 국민, 혹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언제나 상승이자 끊임없는 발전이다. 

그로 인해 인류는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거나, 혹은 파멸한 지구를 두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날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 내지 상상의 도식에서 

인류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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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념적 생존주의 

  A, C와 D는 지구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한계를 어떤 식으로든 인간

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B도 기본적으로는 지구적 한계를, 인

류가 발전할수록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지구라는 것은 요 하나의 딱 정해진 덩어리잖아요. 여기에서 인류가 살

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인류란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이 태어났잖아. (..) 

이게 지구 안에 있는 거를 다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 (..) 결국 지구에 있는 

거를 갖다가 결국 꺼내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그

렇죠? (...) 지구에 대한 모든 지하자원 이런 거 다 꺼내쓰다보니까 지구가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구가 병들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 지구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뭐하면 할수록 지구는, 내 생각이야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고갈이 된다. 그러면서 고갈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경 모든 게 아무리 우리

가 폐수를 갖다가 정화시키고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폐수는 폐수거든 이게 

폐수가 뭐 어디 뭐 달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B_3차)

  B를 포함한 참여자들은 현대의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결국은 지구환

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혹은 

대부분 논밭이던 서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관계적 인식이

다. 서울이 고향인 D도 논에서 피를 뽑고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던 때

를 기억한다.  

D: 우리 때는 (..) 사람이 저 피라고 뽑는 게 뭐냐면 풀이야. 그 풀을 뽑아

줘야 그 영양분이 덜 뺏기니까 벼 이삭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논 옆

에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도랑이 있어. 거기에 보면 우렁이라는 게 있어. 미

꾸라지가 그런 데서 사는 거야. 그걸 잡아서 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자연

이야. 지금 우리 추어탕 하는데 그건 양식이야. 

연구자: 그게 어디에요? 그거 하셨던 데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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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맨~ 대한민국의 전체 논이 그랬었어. 

연구자: 서울에. 

D: 서울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 (..) 그런데 지금은 뭐 비료 주고..비료래는 

건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는 거 아니야. 청정이 아니잖아. 제초할 

때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잖아. 그 풀을 강제로 죽이는 거라고. 

그 약품이 얼마나 세겠어. (D_3차)

  참여자들의 이러한 자연 경험과 인식, “풀을 강제로 죽이는” 제초제

의 위력을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은 2021년 기준 인구의 91.8%가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대 한국의 환경교육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체득하

도록 하려는 주요목표 중 하나다(남미리 외, 2019). 이는 60대 이상의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

나로 추정된다(60대 84.7% / 평균 73%, KEI, 2021). A도 비료 등 생산력

을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방식이 인간에게 결국에 해가 된다고,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A: (...) 시금치 성장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잖아 그치? 인공비료를 주잖아~(...)

연구자: 그러면 사실 생산력을 높인다 이런다는게 결국은..

A: 결과적으로 그거는 인체에는 안 좋은거야. 안 좋은건데 지금은 할 수 없

잖아. 산업사회가 되고 국민들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런거라도 

많이 먹어야되는거야. (...)

연구자: 근데 앞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더더 막 할텐

데..

A: 할 수밖에 없지. 할 수밖에 없지. 

연구자: 이제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A: 왜냐하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되니까. 먹고 살아야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구자: 이제는 먹고 살지 않아요? 

A: 먹고 사는게 하루 먹고! 그게 아니잖냐.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되잖아. 

(*목소리를 올리며)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잘먹은 

사람은 더 잘먹어야돼. 인간은. (A_4차)



- 93 -

 

  참여자들의 관계적인 인식 및 생태 감수성은, 그러나 당장의 생존에 

밀려 배경으로 남는다. 어린 시절의 풍부한 자연은 참여자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노스탤지어로 남게 되었다.

육십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고향에 냇물이 졸졸졸졸 흘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가면 메기도 잡고 뭐도 잡고 했단 말이야. 피래미도 잡고, 지금 그

런게 없잖아, 응? 그게 이제 서서히 [변]하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지? 지금 

이제 내가 60년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10살 때는 (..)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고기는 없으니까 물고기 잡아먹는 거야. 이 천방해놔, 천방이

란게 뭔지 알아? 강물에 돌덩이, 돌덩어리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고

기가 고 안에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가보면 고기가 소복히 

들어 있는 거야. (..) 우리 큰애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 냇물에 가서 가면 

골뱅이하고 (..) 그 뭐야 미꾸라지 잡았단 말이야. (..) [옛날] 우리 집 앞에. 

지금 거 없단 말이야. (A_3차)

  자랑스럽게 여겼던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잃게 된 것은 자연뿐이 아니

었다. C는 한국은 위상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식도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

다고 말했다. B도 그랬다.       

국민의식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 외국 사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남을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 배려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게, 아

직도 갑자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성장의 어떤 시간이 너무 빨리 속

도가 나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왜, 내가 

보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자식, 뭐 뭐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B_2차)

  C가 말한 선진국의 “배려”와 이타성은 예전에는 한국에도 있었다. 

굶는 이웃들에게 밥을 나누던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나며, 발전 경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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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잃게 된 것이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살벌”(C)해졌다. D도 “중간[을] 뛰어넘어서 발전이 확확확확”되는 

급속한 발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서로 돕는 문화가 점점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D: 발전을 해가지고 모든 게 좀, 빨리 왔어. 다른 나라에서 발전하는 속도

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온 거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보다도 엄

청나게 빨리, 단시간에 이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백이 있는 거야. 

그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 한국 사람.

연구자: 그 전에는 있었는데..

D: 전에는 그냥 그 의식 자체를 모르고 그렇게 산거야 더불어. 마을, 우리 

마을이면 우리 마을끼리 이렇게 좀 나눠먹고 이렇게 서로 이런 그 저.. 그

니까 니꺼 내 거 따지는 게 좀 덜했지. 있기야 뭐 내 물건 내 집, 그러니깐 

그런, 빗자루질을 해도 옆집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고 길이 이렇게 쭉 하

면 그 저 비가 눈이 많이 오면 같이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점점점 없

어진거야. (..) 그게 공동체라고 그러지. 그게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

동체라는 개념 없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파트

가 발전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 내 생각만 하는 거지. 남 생각 안해.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지. (D_3차)

  급속한 성장과 개발 속에서 참여자들의 자연과 공동체와 고향은 사라

져갔다. 서울이 고향인 D는 지금도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지금도 살고 있

지만,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릴 적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은 없어졌다. D는 “고향이 없”다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태어난 놈이, 내가 찾아갈 그…고향이 없는 거야. 서

울이 다 내 고향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는 삶에 있던 그 

자리가, (..) 그게 없잖아. (..) 여기 경복궁하고 아현동인데 그게 아파트로 

다, 들어서고 나니깐, 지끔도 우리 고향 친구들 셋하고 같이 식사하고 소주 

한 잔 먹고 하는데, 없잖아 없어. 갈 데가. (..) 향수가 없어. (..) 외국은, 하

다못해 일본만 해도, 근본적인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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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해. 우리는 그게 (..) 개발하면 끝 아니야. (D_4차) 

  A, B와 C는 십대 혹은 이십대에 상경하여 정착하게 된, 소위 말해 

‘개천의 용’들이다. 모두들 자연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

었다. C는 한때는 수도권에 별장을 두고 오가다가 지금은 관리가 힘들어 

정리했다. A는 향후 언젠가 고향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소망이다.  

농촌에 가가지고 그냥 닭이나 몇마리 키우고, 거 뭐 그거나 키우고, 꽃이나 

내 좋아하는 꽃이나 쫙-심어놓고, 사시사철, (…) 촌에 가면 조금 사람이 이

렇게, (..) 공기 좋고 (..) 좀 여유가 있어. 사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순화돼. 

자연 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도 아직 그거는 변

함이 없어. 조금 이따 내 그 되면은,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고향 주변

에 고향 주변에 살아서 내가 살았던, 그 놀았던 그 지역을 꾸준히 답사하면

서 살고 싶어. 소 먹였던데, 뭐 이렇게 고래 했던데 뭐 이런 걸 쭉 이제 돌

아보고, 살고 싶어. 그런 게 있지. 있는데 여건에 지금 이제 그게 좀 그렇잖

아. (A_3차)

 “마음이야 꿀뚝같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의 도시를 떠날 수 없

는 것은 B도 마찬가지다. B도 A도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애

청하며 동경했다. 

[예전에는] 참 청정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살면서 사람도 어차피 도시에 살

면 자식하고 살아야 되고 다- 이 환경을 떠날 수 없으니까 살고 있는데, 도

심을 떠나가지고 그 좋은 데 살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같지. 그래서 지금 우

리 TV 보면 자연인 이래쌌잖아. 자연인 그래 나오지. 그때는 지금 아버지 

세대 이런 사람은, 야 저래 살아야, 저래 살아야 되는데 공감을 많이 느낀

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될 뿐이고 못 살고, (...) 지금은 어차피 뭐 우

리 이쟈 생활 젖어 있으니까 그, 저리 살아야 된다는 생각 느끼면서, 외토

리로 살아서 안 된다, 다 같이 저래 살면 괜찮은데, 저거는 막, 그렇게, 그

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B_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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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이 생존을 위한 전국가적인 레이스에서 평생을 뛰는 동안, 

1980년대 1,000불을 목표했던 국민소득은 2021년 3만 5천불을 넘어섰고, 

이제는 5만불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동안 동네에 넘쳐나던 “살구, 

복숭아, 또 호두”, “천지빽가리”던 밤, “어느 산에 가도” 다 있던 

도롱뇽들(A)은, “맹꽁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천연기념물이” “허

다했”던 자연(B)은, “이웃이 밥을 못 먹으면” 여유 있는 집에서 “큰 

가마솥에 일부러 불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밥을” 나누던 마을은, “한

강에 얼음이 어는 게 삼십센치 오십센치”(D)이던 겨울은 닿을 수 없게 

사라져갔다. 참여자들은 사라져가는 것을 눈으로 쫓고 있으나,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

정하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이 연

구에서는‘체념적 생존주의’라고 이름한다. 

사람은 뭐든지..절박감이 있어야 되는거야..(…) 인간은 절박할 때 뭔가 나오

는거야. 절박해야돼. 나는 어릴 때부터 빨리 내가 커서~ 우리집을 빨리 부

자시켜야겠다, 그것뿐이랬어 국민학교 3학년때부터랬어. 하-뭐 집에 가서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뭐 공부는 뭐 그 대충 하면 되는거고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거도 아이고. (…) 4학년 때 내하고 굉장히 좋은 선

생님 만났어. 심상택이라고 있어. 심상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 그랬

어, ㅇㅇ야-니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머리도 좋고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응.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냐

고! (..) 지금 당장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집에 가

서 나는 그랬어 그때만 해도,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도와가지

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뭐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부자 되지 않겠나 난 그

렇게 생각했어~ (…) 내가 앞으로 무조건 커가지고 빨리 우리집을,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했어~ 절박함이 있었던 거지. 그게 내 성격 형성을, 지

금까지 형성한거지. 부자만 되면 자동적으로 난 모든 게 다아~ 풀릴 줄 알

았어. 그게 아니잖아! 아니잖아..(A_4차) 

  김홍중(2015b)은 한국의 20세기 성장을 주도해나간 주체들을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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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빗댄 바 있다. 파우스트는 “언제나 열망하며 노력하는 자”로서, 

“오로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룩하였고, 또 다시 소망을 품고서는 그다지

도 기운차게 일생을 돌진해왔다”(괴테, 김홍중(2015b)에서 재인용). 생존

에의 열망을 동력 삼아 달려와 “국민의식”은 “좀 부족”(C)한 선진국

이 된 한국 사회는, 이제는 그 달리기가 배태한 새로운 생존 위기 - 산

업발전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위험사회로부터의 생존 - 를 맞닥뜨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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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대응은 약한 한국인들

의 기후 태도를 기후회의론의 일종인 대응회의론으로 바라보고, 이 대응

회의론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과정의 한 축에 생존

주의에 기반한 국가·성장주의가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태로운 분단 상황과 세계 속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발

전해야 한다는 생존주의에 기반한 성장주의 세계관은 국가 단위의 세계

관, 인간 중심의 자연관,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역사관에 기반한다. 여기

에서 기후변화는 문제화되지 않고, 환경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60대 이상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일

차적으로 국가중심의 문제해결 담론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은 국가가 풀 수 없는 기후변화 범주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친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이 

쬐끄만 나라에서 뭘하겠어“, “중국을 봐”)를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사

실 대부분 참여자의 미래인식에서 드러나는 환경담론은 지구적 한계로부

터의 생존을 위한 규제를 주장하는 드라이젝(Dryzek, 1997)의 생존주의*

다. 다만 참여자들은 생존주의* 차원의 해법을 주장하지 않는데, 우선 

장기적 생존이 당장의 경제적 생존에 밀리며, 해법에 있어 참여자들에겐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위계적 세계관에서 세계적 차원의 

행위 주체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참여자들은 선

진국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 믿지 못하고, 따라서 지구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 본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도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생존주의를 ‘체념

적 생존주의’라 이름한다.   

  참여자들의 생존주의 가치관은 삶의 경험에서, 국가의 생존지향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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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제도화의 압력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이 

생존주의 가치관은 참여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태극기 집회, 

보수 유튜브 등의 해석 ·학습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탈원전 

등의 새로운 사건들을 해석하며 재생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참여

자들은 새로운 사건들을 기존의 해석 도식에 맞추는 ‘동화’차원에서 

학습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한국 사회·집단·개

인의 다양한 요철 – 특히 대응회의론과 생존주의 - 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알면 행동할 것’이라는 계몽적 교육은 유효할 확률이 

낮다. 또한 기후회의론자 및 보수층에의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전략

을 모색한 선행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혼지와 필딩(Hornsey & 

Fielding, 2020)은 기후회의론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사람들의 심

층 동기에 호소하지 않는 정보 중심의 논쟁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심층 동기를 가려내고 그에 알맞은 논거를 제시하는 ‘주짓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볼스코(Wolsko, 2017)는 환경적 메시지가 

진보층이 중시하는 돌봄과 공정·정의의 가치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보수층이 중시하는 집단에의 충성, 권위 존중, 신성함 등의 가치

로 환경 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은 국가뿐 아니라 동네, 지역, 

세계 등의 중층적 지역 범위와 주체를 다양하게 포괄해나가야 할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해 틀지어진(framed) 환경인 ‘국가-자

연’(Whitehead et al., 2007)이라는 개념을 빌려 참여자들에게 ‘국가-자

연’, 즉 환경이 협소화되고 주변화되어왔음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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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들을 국가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단위의 환경 인식

을 탈피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화이트헤드 외

(Whitehead et al., 2007)는 기후변화가 ‘국가-자연’ 틀짓기 수용력 너

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체제는 여전히 기후대응을 담당하는 핵

심 주체로 남아있다는 역설을 언급한다. 또한 환경정책 실행에 있어 주

요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과 지구 단위에서도 ‘국가-자연’에서 발

생했던 자연의 단순화 및 추상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환경은 

국가 단위를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지역과 지구 등 다양한 규모의 단위들

을 국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포괄함으로써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환경 단위의 중층화는, 국경이 바다와 휴전선에 면해있어 환경 인식

이 국가 단위에 매몰되기 쉬운 한국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과정은 현 사회에 대한 성찰

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으

로 체득한 자연과의 관계성,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고

방식, 절약하는 생활습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 세대의 보편

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특성일 수 있으며, 다른 세대가 배울 수 있는 점

이기도 하다. 이 중 어린 시절 자연 체험은 다수 연구에서 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와 행동에 핵심 영향을 준 의미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 SLE)으로 꼽힌 바 있으며(Tseng & 

Wang, 2020), 현재 환경교육의 역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참여

자들의 주요 가치관을 틀 짓는 것은 생존주의와 진화론적이고 위계적인 

세계관의 상시적인 중력이다. 진화론과 위계론 종횡의 직선적 세계관과 

생존주의의 중력 아래서 기후위기는 환경의 전철을 밟아 다시금 협소화

되고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의 중력을 인정하고 분명히 

목도하는 것으로부터 기후·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이 시작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통하고 갈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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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포용적인 공론장을 특히 지역 단위에서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개인과 집단의 메타 인지 메커니즘, 즉 관계망이자 집합 인지체계를 

풍부화하여 동화가 아니라 수용의 학습 가능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장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성찰과 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숙의민주주

의 실현을 위한 그간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임동균과 나윤

영, 2021; 차성수와 민은주, 2006).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세계는 무한

생존경쟁의 장이라는 세계관과 선형적인 역사관과 위계관에 기반한 생존

주의의 균일한 토양에서 파국의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파

국이 아닌 미래를 상정할 수 있는 다른 세계관 및 존재론의 가능성은 이

질적인 생각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찰하는 장에서 발아할 수 있을 것이

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외 세계’와

의 소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드라이젝

(Dryzek, 2005)의 제안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연구과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세대적으로 극단에 있다고 여겨

지만, 이들의 기후·환경 인식과 내러티브는 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한

국전쟁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있으나, 분단의 체

제와 생존주의의 작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의 ‘근대화’는 문민 정부의 ‘세계화’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로 이어졌다(김종태, 2014). 197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1,000

불 목표는 문민 정부의 1만불 목표로, 참여 정부의 2만 불 목표로, 박근

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로 이

어져왔다. 20대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연설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한 “도약과 빠른 성장”으

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미선·박복자(2021)은 초중등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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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분석하여 자유와 경쟁은 발전의 원천으로 제시되며, 자연은 경제적 

이윤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

화’차원에서 성장주의의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비단 참여자들뿐만이 아

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의 모습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 같은 세대이면서 기후대응 행동을 하는 사

람들은 어떤 연유와 동기로 행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혹은 태극기 집

회에 참여하는 다른 세대들은 기후·환경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다른 

집단,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회의가 형성되며 어떤 논리로 뒷받침

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후에도 대응회의와 생존주의의 다양한 

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그 연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은 기후대응 등 환경 문제 해결

에 개인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 등 친환

경적인 생활습관을 지속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기후·환경 대응의 관점

에서는 믿지 않으면서도 행동하는 독특한 사례다. 참여자들의 친환경적

인 생활은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자연 체험과 빈곤의 경험에서 틀지어져 

습관과 경제적 동기 등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향후 참여자들 

세대의 환경 인식과 습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또한 기후 행동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친환경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믿음 외 다른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에의 흥미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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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ival' before Climate and Environment

- A qualitative research on Perceptions and Beliefs on 

Climate and Environment of Participants in the Taegeukgi Rally - 

HyeJung Sh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public opinions on climate change, which are highly aware of 

the seriousness but weak in response and practice could be seemed 

response skepticism, a sort of climate skepticism. A topical life history 

qualitative interview data from four participants in the Taegeukgi rally 

indicates how response skepticism is formed and maintained. This study 

looks at the participants of the Taegeukgi rally as a political generation 

unit that shares strong growth ideology,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having the 1970s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as their ‘hometown of time’ which means critical period of life. 

 This study finds that nationalism and growth ideology based on 

survivalism is embedded at the core of response skepticism. The world 

view of growth ideology, absolutised by the precarious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survivalism that it must develop constantly to 

survive competition in the world, is based on a linear historical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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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volution and state-centered, human-centered hierarchical 

ontology. Here, climate change is not a real problem,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are marginalized and otherize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approach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primarily through state-centered problem-solving discourses. 

However when this eventually faces limitations in climate change that 

the state cannot solve, the participants use the rhetorics("What can we 

do in this small country" and "Look at China") that justify it. They are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planet. They recognize long-term 

global limitations but have no choice but to prioritize immediate 

economic survival.  This study calls this survivalism of participants as 

‘survavalism with resign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urvivalist values of the participants were 

formed from the life experience of chaos and poverty before and after 

war, and embedding the survial oriented development ideology of the 

state and society. This survivalist value is being regenerated and 

reinforced through learning communities such as Taegeukgi rallies and 

conservative YouTube channels, which share similar values with the 

participants.

  Climate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such survivalist characterics of 

Korean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s. The enlightening education with 

premise of "They will act once they get to know" is unlikely to work.  

Memories of the Korean War are gradually fading over time, but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survivalism are still valid in Korean society. 

We can ask whether it is not just the participants but also the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who continues survivalism and growth oriented 

assimilation learning.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and narratives of response skep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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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limate and environment are not unique to the participants, but are 

quite universally observed throughout Korean society. Further studies 

on various spectrum of response skepticism and survivalism are 

required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response skepticism are formed 

and supported in other groups and other generations.

keywords : response skepticism, climate skepticism, survivalism, growth 

ideology, Taegukgi 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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